
한인연합감리교회

사랑하는 	  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시점이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 우드로
 크롤

Our quitting point is

 God’s beginning point. 

- Woodrow Kroll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Dear Lord 주님,

From August 2021, 8월에는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USPTO Reg. No. 3026768
USPTO Reg. No. 3746835
USPTO Reg. No. 3008631



로렌스 형제는 1611년 프랑스 동부 로렌(Lorraine) 지방, 에리메닐(Herimenil)이라는 작은 시
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열여덟 살 되던 겨울 어느 날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던 그는, 자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
라운 섭리를 깨닫고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파리에 있는 소수도원, 맨발의 카르멜회(Discalced 
Carmelite Prior in Paris)에 들어갔다. 그러나 충분한 고등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형제의 자격으로 1691년 2월 12일,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그는 반평생 넘도록 
수도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샌들을 수선하는 등 허드렛일을 하며 보냈다. 하지만 일의 크고 작
음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였으며, 기도 중이건 일하는 
중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연습하여 일종의 생활 습관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로렌스의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심부름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항아리를 닦았던 것이다. 

로렌스의 이런 삶에 감명을 받은 보포르 신부가 로렌스 형제 사후, 그와 나눈 대화 및 자신을 포함 
여러 지인들과 주고받은 열다섯 통의 편지들을 엮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발간하였다.

크리스천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신앙의 고전이요, 신앙생활 필독서로 손꼽혀온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매 순간마다 느끼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영적 기
쁨이 샘솟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 로렌스 형제 -
Brother Law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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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들 � LETTERS

나는 단순하게(simply), 믿음 안에서(in faith), 겸손과 사랑으로(with hu-
mility and with love)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마음을 기
울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은 아예 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려 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쳤을 때, 그분이 원하시는 걸 나와 더불어 해주시리라 
희망합니다. 

일곱 번째 편지 � SEVENTH LETTER

여든에 이른 로렌스 형제가 예순 넷의 서신 왕래자에게 :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읍시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당신의 업무 책임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떠날 수 있다면 
그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을 텐데요. 남은 생(the remainder of your 
life)을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only in worshiping GOD) 쓸 수 있으니
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조금이나마 기억
하고 잠시나마 드리는 예배(adoration), 때로 그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혹은 
당신의 고통을 아뢰는 것, 또 때로는 당신에게 베푸신, 또 베풀고 계신 은혜에 
드리는 감사, 고난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한 자주 그분에게서 위안을 얻기 등,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식사 중이거나 벗과 함께 있을 때라도 때때
로 그분께 당신의 마음을 들어올리세요. 아주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항상 만족스럽게 받아주시지요.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항상 교회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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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작은 예배당(oratory)을 만들고 이따금 그 안으로 물러나(retire), 온화함
(meekness)과 겸손(humility), 그리고 사랑(love)으로 그분과 대화를 나누어
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더 많이 혹은 적게, 친밀한 대화를 나
눌 수 있답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시지요. 그러니 시작해
봅시다.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 쪽에서 큰 결정(resolution)을 내리기를 아마 
기대하실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당
신은 예순 넷에 가깝고 나는 거의 여든 살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읍
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는 한, 고난(sufferings)조차 달콤하고 유쾌한 것
이랍니다. 그러나 그분 없이는 최고의 기쁨(the greatest pleasures)도 우리에
겐 잔인한 형벌(cruel punishment)이 될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인해 찬양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서서히(by degrees) 자신을 길들여보세요. 그분의 
은총(His grace)을 구하고, 때때로, 가능하다면 매 순간, 당신의 업무 가운데서
도(in the midst of your business) 그분께 마음을 바치면서(offer) 말입니다

어떤 규칙들(certain rules)이라든가 특정한 경건 형태(particular forms of 
devotion)에 매번 철저하게(scrupulously) 자신을 옭아매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전반적인 신뢰(general confidence), 그리고 사랑과 겸손(love 
and humility)에 따라 행동하세요. 

부족하지만 기도로서 돕겠습니다. 

그들과, 특별히 당신을 섬기는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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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편지 � EIGHTH LETTER

기도 중에 딴 생각에 빠지는 것에 관해 

그다지 새로울 것 없는 말씀을 하셨네요. 당신만 딴 생각에(wandering 
thoughts) 빠진다고 고민하는 건 아니랍니다. 우리의 정신(mind)이란 매우 산
만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의지(will)는 우리 모든 신체기능(all our facul-
ties)의 주인(mistress)이기 때문에, 의지로 그것들을 불러 모아야(recall) 합니
다. 그 마지막 목적지인 하나님께로 데려가야(carry) 하지요. 

우리가 헌신하는 생활에 발을 디딘 초기, 묵상(recollection)에 충분히 몰두
하지 못 한 채 생각(mind)이 다른 데로 향하고 흐트러지는 등 나쁜 습관(bad 
habits of wandering and dissipation)을 지니게 되었다면, 이를 극복하기란 
매우 힘들지요. 심지어 우리 의지(will)에 반한 채 세속적인 일(the things of 
the earth)로 이끌려가기 마련입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치유책(remedy)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스스
로를 낮추는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기도할 때 너무 다양한 낱말들(multiplici-
ty of words)을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단어(many words)나 
장황한 이야기(long discourses)는 종종 딴 생각을 품는 빌미가 될 수 있답니
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데 스스로를 유지시키도록 하세요. 마치 부자의 대문 
앞에 선 청각 장애자(dumb)나 중풍에 걸린 거지(paralytic beggar)처럼 말이
지요. 당신이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임재(the presence of the LORD)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때때로 정신이 산만해져 하나님 말고 딴 생각에 빠진다 해도, 이 때문에 너무 
불안해 하지는 마세요. 근심과 동요(trouble and disquiet)는 생각을 다시 회
복시키는 대신 더욱 흐트러뜨리니까요(distract). 차분하게(in tranquillity) 의
지를 가지고 이를 되돌려야만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견뎌내면, 하나님께선 당
신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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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시간에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re-collect) 더욱 평정을 유지
하는 쉬운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평소에도 생각이 하나님으로
부터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엄격하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을 자주 생각하는데 익숙해지면, 기
도 시간에 마음을 차분히(calm) 유지시키는 일이, 아니, 적어도 흐
트러진 생각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쉬워질 거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를 연
습할 때 얻게 되는 이점들(advantages)에 관해서는 이미 이전 편지
들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지요. 진지하게 이를 실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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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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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샘플

0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1 	통독본문
	 3년 1독을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2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3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5

2

1

3

4

6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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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5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6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7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히 묵상합니다.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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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내지샘플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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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6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바로가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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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

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
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
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3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

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
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
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
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

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
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
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도 문제없다

성경일독/말씀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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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가 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
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
지 않도록 합니다.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

서를 정합니다. 아빠 > 엄마 > 첫째 > 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
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
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묵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

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
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
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Family Pleasant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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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쁨의 언덕으로 
하나면 충분합니다.

전도

2021 August

08

이달의 주요일정

SUNDAY MONDAY TUESDAY

미가 
Micah

2-3장 □

미가 
Micah
1장 □

나훔 
Nahum

2장 □

나훔 
Nahum

1장 □

스가랴
Zechariah
5-6장 □

스가랴
Zechariah
3-4장 □

스가랴
Zechariah

12장 □

스가랴
Zechariah

11장 □

말라기
Malachi

4장 □

말라기
Malachi

3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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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

18

25

5

12

19

26

6

13

20

27

7

14

21

28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미가 
Micah
4장 □

미가 
Micah
5장 □

미가 
Micah
6장 □

미가 
Micah
7장 □

나훔 
Nahum

3장 □

학개
Haggai
1장 □

학개
Haggai
2장 □

스가랴
Zechariah
1-2장 □

스가랴
Zechariah

7장 □

스가랴
Zechariah

8장 □

스가랴
Zechariah

9장 □

스가랴
Zechariah

10장 □

스가랴
Zechariah

13장 □

스가랴
Zechariah

14장 □

말라기
Malachi

1장 □

말라기
Malachi

2장 □

07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9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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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는 누구인가?
미가는 구약 12 소예언서 중에서 여섯 번째 책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 ‘미가’의 이름을 따라 붙였습니다.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 사람인가?’를 뜻하는 ‘미가야’ 또는 ‘누가 하나님(엘)과 같
은 사람인가?’를 뜻하는 ‘미가엘’을 줄여서 부르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 누구
와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심을 이름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썼는가?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1:1)는 내용으로 보아, 
예언자 미가가 유다 왕 삼대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임을 알 수 있
습니다. 하지만 미가 혼자서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됩니
다. 대부분은 미가가 활동하던 기원전 734-700년경에 쓰여졌지만, 바벨론에
서 포로생활(기원전 587-538)을 하는 중에 후대의 기록자들이 편집해서 현재
와 같은 예언서의 모습으로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미가·나훔 ·
학개·스가랴

말라기

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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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이사야(이사야 1:1)는 귀족 출신으로 궁정에서 
주로 활동했던 반면, 미가는 농촌 출신으로 변방에서 활동하며, 가난한 농부들
이나 목자들의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우뚝 솟는 날 만민이 여호와의 산으로 밀려올 것”이라는 미가 4:1-4
의 내용은 이사야 2:2-4과 비슷하여, 말씀을 전한 예언자와 그 대상은 다르지
만 같은 메시지가 선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를 쓴 이유는?
유다왕 요담(기원전 747-742)과 아하스(기원전 742-725), 히스기야(기원

전 725-697)가 다스리던 시기는 메소포타미아의 제국 앗시리아가 시리아와 
팔레스티나 지역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역사의 격동기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3년 동안 포위 공격을 받은 끝에 기원전 721년에 
함락당했으며, 남왕국 유다도 앗시리아에 항거하다가 기원전 701년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는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고 갈
팡질팡하는 지도력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일부는 앗시리아에게 충성하자고 
주장하였고, 다른 쪽에서는 이집트와 연대하여 싸울 것을 부추깁니다. 이런 정
치권에 환멸을 느낀 미가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지도층의 죄상을 폭로하
고, 사마리아가 망하듯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음을 경고합니
다. 하지만 이런 시련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아니라 장차 예루살렘은 다시 열
방의 평화를 지켜내는 신앙공동체를 세우리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밝히신다 (1:1-3:12)
그날이 오면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것이다 (4:1-5:14)

여호와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6:1-7:7)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날이 다가온다 (7:8-20)

1918



나훔은 어떤 책인가?
나훔은 12 소예언서 중에서 일곱 번째 책, 예언자 ‘나훔’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는데, 그 이름의 뜻은 ‘위로 또는 연민’입니
다. 앗시리아에 짓눌려 고통을 겪는 유다인들은 앗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멸
망하리라는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나훔이 선포한 메시지
는 아직 망하거나 니느웨의 패망을 예상하기 힘든 조건에서 선포됩니다. 물론 
후대의 학자 일부는 니느웨 멸망 직후 쓰여졌을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대부분
의 성서학자들은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니느웨가 함락당하던 
기원전 612년 전의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본문에 기원전 663년에 있었
던 이집트에서의 약탈 장면이 묘사된 것을 근거로(3:8-10), 집필 연대는 기원
전 663년부터 612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나훔의 기록배경은 무엇인가?
2세기가량 고대 근동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앗시리아가 기원전 7세

기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앗시리아 왕 앗수르바니팔이 기원전 626년에 죽고,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이 기원전 625년 즉위하는데,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주변 정세는 급하게 변화합니다. 오랜 세월 강대국에 짓눌려 위축된 삶을 살았
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미래를 담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예언자 나
훔을 통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을 고발하며 회개를 외치면서, 
그와 동시에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함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대제국 앗시
리아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됩니다. 고난
이 당장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
신 하나님이 가장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폭풍 속을 뚫고 오시는 하나님 (1:1-8)
니느웨 심판과 유다 구원의 소식 (1:9-2:3)
저주받을 도시 니느웨의 멸망 (2:4-3:19)

나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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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개는 누구인가?
학개는 12 소예언서 중에서 열 번째 책으로 스가랴, 말라기

와 함께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예언서 가운데 첫 번째 책입니다. 
예언자 ‘학개’의 이름은 ‘축제 혹은 잔치’라는 뜻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
엘 백성에게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결단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
하고 하나님 안에서 축제(잔치)를 누리는 삶으로의 변화 안에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학개서의 첫 구절은 예언이 선포된 시기를 기록합니다. “다리오 왕 제이년 여
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
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
니라 이르시되(1:1).”시기는 다리오 왕 제이년, 곧 기원전 520년, 총독 스룹바
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벽을 넘어서야 할 (Break Through) 메시지가 전
해집니다. 학개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옛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이 있을 정도
로 나이가 든(2:3)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15-516년에 완공된 
성전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
의 과정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들과 그 예언의 내용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습
니다(1:14-2:1, 10, 20) .

예언자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함락시킴으로 포로로 끌려

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서 이미 터전을 잡은 많은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주저합
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채 반세기, 다 무너진 도시로 돌아가는 결단은 바
벨론에서 닦아놓은 모든 기반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귀환 공동체
의 현실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물질적인 안정보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선
택했던 사람들이 경험한 지속된 흉작은 이스라엘의 재건 대신 이제 먹고사는 
생계유지에 메어 달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1:5-9).

이때에 사람들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흉

학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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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으로 먹고 살 식량마저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미루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써도 
소출을 거둘 수 없다”라는 영적 현실을 일깨운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
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때 다윗 시대의 영화, 영적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다 (1:1-11)
지도자들과 백성의 응답 (1:12-15)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리라 (1:16-2:9)
그 날부터 복을 내리리라 (2:10-23)

스가랴는 어떤 책인가?
스가랴는 구약의 12 소예언서 중에서 열한 번째 책, 학개, 말

라기와 함께 바벨론 유배 이후 수집된 예언서의 두 번째 책입니
다.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와 성전 없이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다는 내용과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스가랴 1-8장은 “다리오 왕 제이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잇도의 손
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1:1)로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서 귀환한 제사장 가문 잇도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인 스가랴를 통해 전해진 메
시지는 “나에게로 돌아오라”입니다. 기원전 520년(다리우스 제이년; 1:1.7)에
서 518년(다리우스 왕 제사년; 7:1) 사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성전을 재건하
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후반부 9-14장은 구사된 언어와 그 안에 담겨진 신학 사상과 역사적인 배경
이 다르게 느껴지는 묵시문학적 표현이 많아, 기원전 4세기 이후 선포된 메시
지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스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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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랴는 왜 이 메시지를 전했는가?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함락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와서 겪어야 했던 현실은 참 비참했습니다. 몇 년째 든 가뭄으로 먹
을 식량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성전은 아직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다는 여전히 페르시아 총독의 지배 아래서 
어떤 자치권도 확보하지 못한 채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대제사
장을 중심으로 신앙공동체는 다시 세워지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성전의 부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데 묶어줄 구심점, 예배의 회복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
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룹바벨 총독의 부임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협력은 성전 재
건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알리고, 스가랴를 통해 성전(예
배)이 다시 회복되어야 진정한 영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
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열정이 사라져서 그 작업을 그만
두려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성전 재건 작업을 진두지휘한 “스룹바벨이 
총독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실 것”이라는 메
시지를 전함으로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이끌게 됩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1:1-6)
여덟 가지 환상 (1:7-6:15)
새날이 오리라 (7:1-8:23)

메시아 시대가 오리라 (9-11장)
예루살렘이 새날을 맞으리라 (12-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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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기는 누구인가?
말라기는 12 소예언서 중 열두 번째, 학개, 스가랴와 함께 

포로기 이후 기록된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예언자 ‘말라
기’의 이름이라고 하지만 실제 예언자의 이름인지는 확인할 수 없고, 특정한 
예언자를 간접적으로 부르는 호칭,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고 이해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
을 준비할 것이요…”(3:1)의 “내 사자”가 “말라기”입니다. 첫 구절은 “여호와
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에 내리신 경고”(1:1)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이 
‘말라기’라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호칭으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예언자
라고 추정합니다. 어떤 유대교 학자들은 이 사자를 ‘에스라’라고 주장하지만 
그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말라기는 언제, 왜 씌여졌을까?
말라기의 배경은 성전에서 이미 제사가 드려지고 있음으로, 포로 귀환 이후 

제2성전(스룹바벨)이 완성된 기원전 516-515년 이후,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
가 기록한 귀환 공동체의 종교·정치·사회 상황을 반영하여, 기원전 480-500년
경으로 추정합니다.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의 메시지에 응
답하여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하지만 성전을 재건하면 모든 일이 잘 되리라는 예언자의 말씀은 바로 이루
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는커녕,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물밀
듯이 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리라는 기대를 받
았던 스룹바벨 총독은 해임되고, 성전의 완성과 더불어 기대했던 메시아 시대
의 징표는 불투명 해졌습니다. 

성전 중심의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선포했던 에스겔의 메시지는 의심받기 
시작하고,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많은 적대자들에게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생
존의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는 믿음을 버리고, 이
방 여인과 혼인함으로 물질적 안정을 찾으려고도 합니다. 이 때에 말라기는 하

말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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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께서 특사를 보낼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일깨워 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끝
까지 믿음 지킬 것을 격려합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한다 (1:1-5)
제사장들이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다 (1:6-2:9)

조강지처를 버리지말라 (2:10-16)
특사를 보내어 길을 닦으리라 (2:17-3:5)

나에게로 돌아오라 (3:6-12)
그 날이 오면 (3:13-24)

참고도서 : 

독일성서공회 해설성경 / 대한성서공회

뉴인터프리터스 스터디 성경 / 애빙돈

구약성서개론 / 대한기독교서회 

공동번역 성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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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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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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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칼럼

첫째 딸이 타주의 대학에 입학해 집을 비우면서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같
이 사는 사람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대학으로 떠난 딸에 대한 그리움은 사무치
지만, 사람이 줄어드니 가족이 사는 집은 훨씬 넓어졌습니다. 작은방이니 딸린 옷장
(Closet)도 작아 옷이 쌓이고 굴러다녔던 방은 호텔 방처럼 깔끔해졌습니다. 집에 아이들 
책상밖에 없어 항상 식탁에 앉아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던 저도 드디어 딸아이가 쓰던 책
상을 제 공간 삼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오롯이 아빠만을 위한 공간이 생긴 것
이지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집사람이 1층의 가구 배치를 완전 다르게 시도했습니다. 서재에 있
던 책상을 다이닝 룸의 창문에 붙여서 옮기면서 푸른 나무와 풀을 보며 공부할 수 있게 만
들었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던 다이닝 테이블은 서재로 옮겨 공간 활용도가 티가 나게 좋
아졌습니다. 모두가 “신애라의 신박한 정리”라는 TV 프로그램 덕분이었습니다. 연예인
들의 집을 찾아가 몇 년 간 쌓인 짐을 덜어주고 가구를 재배치하며 집안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쌈박한 방법을 알려주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서 배운 몇 가지 도움 되
는 팁이 있습니다. 

△벽을 차지하는 가구는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단차를 두어 꾸밀 것 △서재의 책장
을 차지한 책 중 오래된 책부터, 읽지 않는 책부터 정리해 책장을 비울 것 △책장의 가운데 
수직 방향 두 줄은 책을 비우고 장식물로 채워 공간감을 개선할 것 △옷장의 옷 중 1년 이
상 안 입은 옷은 내년에도 안 입을 가능성이 많기에 우선적으로 비울 것 등입니다.

그러면서 ‘비우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짐을 줄
여 벽이 드러나니 허전하기보다 시원합니다. 비운 것을 항상 채우려고만 했던 마음이 성

비우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준협 목사(임마누엘 연합감리교회)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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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그 자체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강박증이었다는 사실도 새삼스레 깨닫게 됩니다. 행복
이란 것이 소유하기 위해 채우고 쌓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버려야 여
유가 생겨 보이기 시작하는 어떤 것들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한국의 유명한 건축가인 ‘가온 건축’의 임형남 씨는 “잘 사는 것은 집을 늘리는 것이 아
니라 짐을 줄이는 것”이라는 독특한 건축 철학을 평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공의 조건
이라고 생각하는 넓은 집은 실상 버리지 못한 짐들로 가득 차 있어, 오히려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짐을 줄이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면 집이란 건
축물을 내 행복을 품은 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그러고 보니 드레스 룸에는 몇 년째 안 입는 옷들이 쌓여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두
터운 겨울용 잠바와 외투는 언제인지도 모르는, 미래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추운 곳으
로의 이사를 염두에 두어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박스째 쌓여있는 넥타이들, 그
중에는 한국에서부터 포장을 뜯지도 않은 상태로 그대로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포장이 
그대로 있는 와이셔츠도 많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성도들의 선물이기에 그 마음이 소중
해 정리하지 못한 채 쌓여 있습니다. 잘 골라 입으면 되는 것이지만, 새벽에 일어나 교회 
올 때 익숙한 옷부터 골라 입고 나오는 편의성, 혹은 시간의 촉박함으로 인해 제가 계절별
로 입는 옷은 너무나 한정적입니다. 좋은 옷부터 입는 것도 성실해야 가능한 것이겠지요? 

어디 이것뿐 이겠습니까? 목회하며 품고 사는 성공에 대한 욕구, 사람을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소유로 여기는 마음, 리더십과 사람에 대한 통제를, 비전과 야망을 구분하지 못하
는 분별력, 호쾌하고 선한 즐거움과 죄로 인한 어두운 욕망을 분리하지 못하는 마음... 모
두가 목사가 비워 야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저에게 팬데믹의 시기가 소중한 점이 있다면, 내가 붙잡고 쌓아 두려는 것 중 아주 
많은 것들이 나의 행복을 위해 오히려 비워야 할 것임을 조금씩 깨닫게 해 준 것입니다. 내
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중에 많은 부분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워져야 할 것임을 절박한 
가운데 알게 된 것입니다. 포스트 팬데믹의 일상이 돌아오기 전에, 오래되고 쾨쾨한 채 쌓
여있는 많은 짐들을 미리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꽉 채워져 색깔조차 알 수 없는 벽보다, 
비워진 벽에 올려진 훌륭한 그림 한 점이 얼마나 내 일상의 시간과 공간을 아름답고 신비
롭게 만드는지 실험해 보고 싶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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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August

1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
살렘에 관한 묵시라 
2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
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
니라
3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
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4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5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
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6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
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
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7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
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
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8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
하며 들개 같이 애곡하고 타조 같이 애통하리니
9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
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10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
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11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
어다 사아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벧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12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
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예루살렘 남서부 시골지방 모레셋에 살던 미가에게 하나님의 영
이 임하자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어 
사마라아가 함락되고 그 영향이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새179장(통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The Lord is coming

미가 1:1-12

미가 Micah
1장

02
월 Mon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3130



Reading insight  

1 The word of the LORD that came to Micah of Moresheth 
in the days of Jotham, Ahaz, and Hezekiah, kings of Judah, 
which he saw concerning Samaria and Jerusalem.
2 Hear, you peoples, all of you; pay attention, O earth, and all 
that is in it, and let the Lord GOD be a witness against you, 
the Lord from his holy temple. 
3 For behold, the LORD is coming out of his place, and will 
come down and tread upon the high places of the earth. 
4 And the mountains will melt under him, and the valleys 
will split open, like wax before the fire, like waters poured 
down a steep place. 
5 All this is for the transgression of Jacob and for the sins of 
the house of Israel. What is the transgression of Jacob? Is it 
not Samaria? And what is the high place of Judah? Is it not 
Jerusalem? 
6 Therefore I will make Samaria a heap in the open country, a 
place for planting vineyards, and I will pour down her stones 
into the valley and uncover her foundations. 
7 All her carved images shall be beaten to pieces, all her wag-
es shall be burned with fire, and all her idols I will lay waste, 
for from the fee of a prostitute she gathered them, and to the 
fee of a prostitute they shall return. 
8 For this I will lament and wail; I will go stripped and na-
ked; I will make lamentation like the jackals, and mourning 
like the ostriches. 
9 For her wound is incurable, and it has come to Judah; it has 
reached to the gate of my people, to Jerusalem. 
10 Tell it not in Gath; weep not at all; in Beth-le-aphrah roll 
yourselves in the dust. 
11 Pass on your way, inhabitants of Shaphir, in nakedness 
and shame; the inhabitants of Zaanan do not come out; the 
lamentation of Beth-ezel shall take away from you its stand-
ing place. 
12 For the inhabitants of Maroth wait anxiously for good, be-
cause disaster has come down from the LORD to the gate of 
Jerusalem.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icah of Moresheth, a 
small town located in the south-east of Jerusalem. Micah 
pronounced the Word of God about Samaria and Jerusalem. 
Because of the sins committed by them, God would pass 
judgment against Northern Israel and destroy Samaria. The 
impact would reach Jerusalem. 

Micah 1:1-12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3, 6, 7절)
What was the purpose of 
God’s coming to the Israel-
ites? (1:3, 6, 7) 

사마리아가 멸망 당한 이유는 무
엇입니까? (5, 7절) 
Why was Samaria destroyed? 
(1:5, 7)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3130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북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앗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 함락당
했습니다(주전 722년경). 앗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사마리아에 
살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메소포타미아와 메데 지방으로 끌고 갔
습니다(왕하 17:4-8). 그리고 사마리아에 다른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
들을 이주시켰지요. 이스라엘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그 지역을 자기
들의 지방 조직으로 자연스럽게 편입시키려는 앗수르의 의도였습니다. 
이런 앗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 혼합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원주민들조차 새로 이주하여 세력을 잡고 있는 이방 민족들
과 혼합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지요.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되어 세계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들과 목상들을 숭배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Samaria, the capital of Northern Israel, was routed by Assyrian 
King Sargon II in circa BC 722. Assyria captured and deported 
Israelites especially the leaders of Israel in Samaria to Meso-
potamia and to the towns of Medes(2 Kings 17:4-8). They 
also repopulated Samaria with the leaders of other nations and 
people. It was Assyria’s intent to weaken the power of Israel 
and to assimilate Israel into Assyria’s own district structure. 
As part of the Assyrian policy of assimilation, the Israelites 
deported were mixed with people of other nations and gradu-
ally lost their identity as Israelites, the chosen people of God. 
As those natives left behind in northern Israel centered around 
Samaria mixed with new gentile settlers who were in control 
of governing, they lost their unique identity as Israelites. Con-
sequently, northern Israel was totally destroyed and disap-
peared completely from world history. The Israelites were 
meant to serve God, but they betrayed God and worshipped 
all kinds of idols and wooden images. Therefore God’s judg-
ment came upon them. 

역사에서 사라진 사람들 
Those who became oblivious to history

무지개연합감리교회, 조태섭(ME)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 김대기(MI)
목회자를 위한 기도

3332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3332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August

1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
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이 아니냐 
2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
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
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4 그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
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5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
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
와께서 이르시되
6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
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 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
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7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
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8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
들에게 보이리라 
9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
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10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11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
의 제사장은 삯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
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
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12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
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이스라엘 안에서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강탈하며 통치자들과 우두머리들은 불의를 행한다. 이들
은 자기들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허망한 말과 거짓
말을 일삼는 불의한 자를 선지자로 인정한다.

새190장(통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말씀보다는 
돈을 위해 
For money 
rather than the Word 

미가 3:1-12

미가 Micah
2-3장

03
화 Tue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3534



Reading insight  

1 And I said: Hear, you heads of Jacob and rulers of the house 
of Israel! Is it not for you to know justice?-- 
2 you who hate the good and love the evil, who tear the skin 
from off my people and their flesh from off their bones, 
3 who eat the flesh of my people, and flay their skin from off 
them, and break their bones in pieces and chop them up like 
meat in a pot, like flesh in a cauldron. 
4 Then they will cry to the LORD, but he will not answer 
them; he will hide his face from them at that time, because 
they have made their deeds evil. 
5 Thus says the LORD concerning the prophets who lead my 
people astray, who cry “Peace” when they have something 
to eat, but declare war against him who puts nothing into 
their mouths. 
6 Therefore it shall be night to you, without vision, and dark-
ness to you, without divination. The sun shall go down on 
the prophets, and the day shall be black over them; 
7 the seers shall be disgraced, and the diviners put to shame; 
they shall all cover their lips, for there is no answer from 
God. 
8 But as for me, I am filled with power, with the Spirit of the 
LORD, and with justice and might, to declare to Jacob his 
transgression and to Israel his sin. 
9 Hear this, you heads of the house of Jacob and rulers of the 
house of Israel, who detest justice and make crooked all that 
is straight, 
10 who build Zion with blood and Jerusalem with iniquity. 
11 Its heads give judgment for a bribe; its priests teach for a 
price; its prophets practice divination for money; yet they 
lean on the LORD and say, “Is not the LORD in the midst of 
us? No disaster shall come upon us.” 
12 Therefore because of you Zion shall be plowed as a field; 
Jerusalem shall become a heap of ruins, and the mountain of 
the house a wooded height.

During a politically chaotic time, the rich and powerful op-
pressed the weak and the rulers and leaders committed 
injustice. They refused to accept the Word of God which de-
nounced them but accepted the unjust liars and slanderers 
as their prophets. 

Micah 3:1-12

불의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향해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
셨나요? (6, 7절) 
What did God declare to the 
unrighteous prophets of Isra-
el? (3:6, 7) 

여호와의 영을 받은 선지자 미가
는 이스라엘을 향해 무엇을 선포
합니까? (8절) 
Filled with the Spirit of the 
LORD, what did Micah the 
prophet proclaim to Israel? 
(3: 8)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3534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성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의 현 상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기도 하고 다가올 하나님
의 심판이나 구원 계획 등을 알고서 전달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선
지자들 중에 특히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들을 “선견자”라고 부릅니다(7절). 결국 선지자의 사명은 선포 대상의 
상황이나 반응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유혹하였습니다(5절). 자신들의 입에 먹을 것이 들어오면 상
대가 불의한 사람일지라도 좋은 말이나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반
면에 입에 채워지는 것이 없으면 즉 수입이 없으면 상대가 의인일지라
도 온갖 책망과 비난을 서슴지 않았지요. 백성의 우두머리 즉 재판관
들도 본래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데 뇌물을 받기 위해 재판을 합
니다(11절). 제사장들은 돈을 받기 위해 교훈을 가르치며 선지자들은 
돈만 주면 절대로 재난이나 재앙과 같은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
니다(11절). 

The prophets in the Bible are those who deliver the Word of 
God to the people. Sometimes they deliver the state of God’s 
mind toward the current situation of Israel, and sometimes 
they discover the coming judgment or/and plan of redemption 
and deliver the Word of God to the people. Among those 
prophets some discover the Word of God through dreams or 
visions and are called “seers”(3:7). Therefore the mission of 
the prophets is to deliver the Word of God exactly as it is pro-
vided to them without being swayed by the reaction or situa-
tion of the recipient of the message of God. 
But the corrupt prophets of Israel misled the people in order 
to fulfill their greed(3:5). If they were fed with food, they will-
fully delivered comforting or pleasant messages even to un-
righteous recipients. But if they were not fed, that is, if they 
did not receive any material gain, the corrupt prophets did not 
hesitate to denounce and blame even if their opponents were 
righteous people. Even the judges who were supposed to be 
fair and just as leaders of the people judged for bribes(3:11). 
The priest taught for a price and the prophets told fortunes for 
money(3:11). 

타락한 선지자 
The corrupt prophets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김응용(MI)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 유준식(MI)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3736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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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August

1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
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
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
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3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
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4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
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5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
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6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7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
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8 너 양 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
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9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10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낳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
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11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
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
거니와 
12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
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 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 같이 그들
을 모으셨나니 
13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
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
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마지막 날에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
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로 몰려들며, 땅 위에 전쟁이 그치
고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 지금은 왕을 잃
어버린 황폐한 시온이지만 곧 일어나 원수들을 치게 될 것이다. 

새208장(통246장)
내 주의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Nation ruled by God

미가 4:1-13

미가 Micah
4장

04
수 Wed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3938



Reading insight  

1 It shall come to pass in the latter days that the mountain of the house 
of the LORD shall be established as the highest of the mountains, and 
it shall be lifted up above the hills; and peoples shall flow to it, 
2 and many nations shall come, and say: “Come, let us go up to the 
mountain of the LORD, to the house of the God of Jacob, that he 
may teach us his ways and that we may walk in his paths.” For out 
of Zion shall go forth the law, and the word of the LORD from Jeru-
salem. 
3 He shall judge between many peoples, and shall decide for strong 
nations far away; and they shall beat their swords into plowshares, 
and their spears into pruning hooks; nation shall not lift up sword 
against nation, neither shall they learn war anymore; 
4 but they shall sit every man under his vine and under his fig tree, 
and no one shall make them afraid, for the mouth of the LORD of 
hosts has spoken. 
5 For all the peoples walk each in the name of its god, but we will 
walk in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forever and ever.
6 In that day, declares the LORD, I will assemble the lame and gather 
those who have been driven away and those whom I have afflicted; 
7 and the lame I will make the remnant, and those who were cast 
off, a strong nation; and the LORD will reign over them in Mount 
Zion from this time forth and forevermore. 
8 And you, O tower of the flock, hill of the daughter of Zion, to you 
shall it come, the former dominion shall come, kingship for the 
daughter of Jerusalem. 
9 Now why do you cry aloud? Is there no king in you? Has your 
counselor perished, that pain seized you like a woman in labor? 
10 Writhe and groan, O daughter of Zion, like a woman in labor, 
for now you shall go out from the city and dwell in the open coun-
try; you shall go to Babylon. There you shall be rescued; there the 
LORD will redeem you from the hand of your enemies. 
11 Now many nations are assembled against you, saying, “Let her 
be defiled, and let our eyes gaze upon Zion.” 
12 But they do not know the thoughts of the LORD; they do not 
understand his plan, that he has gathered them as sheaves to the 
threshing floor. 
13 Arise and thresh, O daughter of Zion, for I will make your horn 
iron, and I will make your hoofs bronze; you shall beat in piec-
es many peoples; and shall devotetheir gain to the LORD, their 
wealth to the Lord of the whole earth.

In the last days and on the mountain of Zion, Jerusalem 
would be restored and many people would come to this 
place to hear the Word of God. The wars of the land would 
cease and the kingdom of Messiah ruled by the LORD would 
be established. Zion was desolate without a king but would 
rise up soon to rout the enemy. 

Micah 4:1-13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절)
Why did the people go up to 
the mountain of the LORD? 
(4:2)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2-7절) 
What kind of nation is the 
kingdom of God ruled by the 
LORD to eternity? (4:2-7)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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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바벨론 군대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
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뿐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이 죽거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10절). 화려했던 예루살렘은 황폐해졌
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만 남게 되었지요(9절).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산들보다 더 높은 시온산 
위에 세워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영원토록 다
스립니다(7절). 메시아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새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몰려들 것이며(1절) 몰
려온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
게 됩니다(2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면 전쟁에서 사용했
던 칼과 창으로 농기구를 만들고 땅 위에 전쟁은 그치게 되며(3절) 남
의 것을 빼앗으려고 속이고 강탈하는 일도 없어지게 됩니다(4절). 
선지자 미가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
작된 희망의 복음입니다. 

The Babylonian army destroyed the walls and temples of Je-
rusalem. The king and many leaders of Israel were either killed 
or captured as prisoners and were deported to Babylon(4:10). 
Once resplendent Jerusalem is now desolate and filled with 
the cries of the people in distress(4:9). In the middle of this 
desperate situation, God declared the Gospel of redemption. 
In the last days, the temple of Jerusalem will be built on the 
mountain of Zion, which is higher than all other mountains, and 
our LORD will rule His people there to eternity(4:7). The king-
dom of Messiah, that is, the kingdom of God will be built 
there. To this new Jerusalem, not only the people of Israel but 
also people of many nations will come(4:1). There the people 
will receive the teachings of God and will be led to the walk in 
His paths(4:2). Once the kingdom of God ruled by the LORD 
comes upon us, their swords will be beaten into plowshares 
and their spears into pruning hooks, nations will not take up 
sword against nation, nor will they train for war anymore(4:3) 
and no one will take away anything from others by cheating or 
by force(4:4).
The kingdom of God proclaimed by Micah the prophet was 
the Gospel of Hope which began with Jesus the Messiah. 

고난 중에 선포된 복음 
The Gospel Proclaimed During Suffering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 손용억(MN)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 윤국진(MN)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4140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4140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August

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
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3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
에게로 돌아오리니 
4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5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6 그들이 칼로 앗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
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
내리라 
7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
니할 것이며
8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
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 
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
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9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
를 바라노라 
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
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11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
릴 것이며 
12 내가 또 복술을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
이가 없게 될 것이며 
13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
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출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원수들을 치고 포로가 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
다. 야곱의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이슬, 단비, 사자 같으며 불순종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모두 진노로 멸하신다.

새176장(통163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베들레헴에서 
나실 메시아
Messiah to be born 
in Bethlehem 

미가 5:2-13

미가 Micah
5장

05
목 Thu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4342



Reading insight  

2 But you, O Bethlehem Ephrathah, who are too little to be 
among the clans of Judah, from you shall come forth for me 
one who is to be ruler in Israel, whose coming forth is from 
of old, from ancient days. 
3 Therefore he shall give them up until the time when she 
who is in labor has given birth; then the rest of his brothers 
shall return to the people of Israel. 
4 And he shall stand and shepherd his flock in the strength of 
the LORD, in the majesty of the name of the LORD his God. 
And they shall dwell secure, for now he shall be great to the 
ends of the earth. 
5 And he shall be their peace.When the Assyrian comes into 
our land and treads in our palaces, then we will raise against 
him seven shepherds and eight princes of men; 
6 they shall shepherd the land of Assyria with the sword, and 
the land of Nimrod at its entrances; and he shall deliver us 
from the Assyrian when he comes into our land and treads 
within our border.
7 Then the remnant of Jacob shall be in the midst of many 
peoples like dew from the LORD, like showers on the grass, 
which delay not for a man nor wait for the children of man. 
8 And the remnant of Jacob shall be among the nations, in the 
midst of many peoples, like a lion among the beasts of the 
forest, like a young lion among the flocks of sheep, which, 
when it goes through, treads down and tears in pieces, and 
there is none to deliver. 
9 Your hand shall be lifted up over your adversaries, and all 
your enemies shall be cut off. 
10 And in that day, declares the LORD, I will cut off your 
horses from among you and will destroy your chariots; 
11 and I will cut off the cities of your land and throw down all 
your strongholds; 
12 and I will cut off sorceries from your hand, and you shall 
have no more tellers of fortunes; 
13 and I will cut off your carved images and your pillars from 
among you, and you shall bow down no more to the work of 
your hands; 

The Messiah will be born in Bethlehem, will rule Israel, and 
with the power of God will defeat the enemy and rescue the 
people in captivity. The remnant of Jacob is like dew from 
the LORD, like showers on the grass, and like a lion, and all 
those disobedient to God will be destroyed by the wrath of 
God. 

Micah 5:2-13

미가는 장차 베들레헴에서 어떤 
분이 나실 것이라고 합니까?
(2절) 
Who did Micah prophesy 
would come to Bethlehem in 
the future? (5:2)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분은 누구
십니까? (5절) 
Who would be our peace? 
(5:5)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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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베들레헴은 다윗의 출생지일 뿐 아니라 기름부음을 받은 곳입니다. 다
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삼상 13:14)”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
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으며 평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왕상 15:5). 다윗은 왕권을 잡은 후 하나님
의 뜻을 따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까지 국경을 확대하는 강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다윗 왕이 죽고 약 250년 뒤에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
과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2절). 
그런데 새로 오실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는 다윗 왕과는 달리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며 또한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분
을 구약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
다. 오실 메시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양떼들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게 창대하며 땅 끝까지 이
를 것이라고 합니다(4절).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으며 실
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골 2:17).

Bethlehem was not only the birthplace of David but also the 
place of his anointment. David was very faithful to God as he 
was described in 1 Samuel 13:14, “The LORD had sought out 
a man after his own heart,” and in 1 Kings 15:5, “David had 
done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all the days of 
his life.” Once installed on the throne David faithfully followed 
the will of God, conquered surrounding nations to expand his 
territory as promised to Abraham, and built Israel into a strong 
nation. 
250 years after the death of David, Micah the prophet proph-
esied that a Messiah would be born in Bethlehem to rule Israel 
like David(5:2). But unlike King David, the origins of the one 
who would rule Israel are from of old, from ancient times. We 
call this one in the Old Testament in Hebrew “Messiah” and in 
the New Testament in Greek “Christ”. The coming Messiah 
will stand and shepherd his flock in the strength of the LORD 
and his greatness will reach to the ends of the earth(5:4). Da-
vid was the shadow of the coming Messiah and the real re-
deemer was Jesus Christ(Colossians 2:17).

그림자 다윗과 실체 예수 그리스도 
David the Shadow and Jesus Christ the Reality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 백성범(MN)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명균(MO)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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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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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August

1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
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
라 하셨나니 
2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
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3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4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 하는 집에
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
니라
5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싯딤에서부터 길
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
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6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
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
고 그 앞에 나아갈까 
7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
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
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9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10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11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12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새420장(통212장)
너 성결키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What does God 
want from us? 

미가 6:1-1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공의롭게 행하신 일들을 언급하시며 
변론하신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미가 선
지자는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선포한다. 불의와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매를 준비하시고 심판하신다.

미가 Micah
6장

06
금 Fri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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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1 Hear what the LORD says: Arise, plead your case before 
the mountains, and let the hills hear your voice. 
2 Hear, you mountains, the indictment of the LORD, and 
you enduring foundations of the earth, for the LORD has an 
indictment against his people, and he will contend with Isra-
el. 
3 “O my people, what have I done to you? How have I wea-
ried you? Answer me! 
4 For I brought you up from the land of Egypt and redeemed 
you from the house of slavery, and I sent before you Moses, 
Aaron, and Miriam. 
5 O my people, remember what Balak king of Moab devised, 
and what Balaam the son of Beor answered him, and what 
happened from Shittim to Gilgal, that you may know the 
saving acts of the LORD.”
6 “With what shall I come before the LORD, and bow my-
self before God on high? Shall I come before him with burnt 
offerings, with calves a year old? 
7 Will the LORD be pleased with thousands of rams, with 
ten thousands of rivers of oil? Shall I give my firstborn for 
my transgression, the fruit of my body for the sin of my 
soul?” 
8 He has told you, O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but to do justice, and to love kindness,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9 The voice of the LORD cries to the city-- and it is sound 
wisdom to fear your name: “Hear of the rod and of him who 
appointed it! 
10 Can I forget any longer the treasures of wickedness in the 
house of the wicked, and the scant measure that is accursed? 
11 Shall I acquit the man with wicked scales and with a bag 
of deceitful weights? 
12 Your rich men are full of violence; your inhabitants speak 
lies, and their tongue is deceitful in their mouth.

God expounded what benevolent and righteous things God 
had done for Israel. To the people of Israel who just wor-
shipped God for formality’s sake, Micah the prophet pro-
claimed justice, love, and humility. To Israel that had com-
mitted injustice and sins, God had prepared a rod and passed 
judgment.

Micah 6:1-12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것은 무
엇입니까? (8절) 
What good did God show us? 
(6:8) 

나에게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What part of my life is sepa-
rate from my faith?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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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번제를 드
렸습니다(6절). 이들은 또한 많은 숫양들과 엄청난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7절).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드릴까 하며 말했습니다(7절).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심판의 매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9
절).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인데 집에는 불의한 방법으
로 재물을 쌓아 놓은 악인들이라고 합니다(10절). 거짓 저울추를 사용
하여 사람들을 속이며 강제로 남의 재물을 빼앗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
는 자들이었습니다(12절). 이런 자들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는 사람
들이지요. 
미가 선지자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8
절)”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불의를 행하던 
자가 변화되어 정의를 행하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자가 변화되어 사
랑을 베풀며 교만한 자가 변화되어 겸손하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The leaders of Israel came before God with burnt offerings, 
with calves a year old(6:6). They also came with thousands of 
rams and ten thousand rivers of oil(6:7). They were even will-
ing to offer their firstborn for forgiveness of their transgres-
sions and the sins of their souls(6:7).
But to the people of Israel God declared that a rod was pre-
pared for their judgment(6:9). At the temple of God they are 
the worshippers of God but at home they are the evil ones 
with ill-gotten treasures(6:10). They cheat people with dis-
honest scales, deploy violence to become rich, and use their 
tongues to speak deceitfully(6:12). To these people, faith and 
life are separate. 
Micah the prophet proclaimed to those people that what the 
LORD requires of us is “To act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our God”(6:8). What God requires of us is to 
transform those who used to be unrighteous into righteous, 
those who used to be hateful and covetous to be kinder and 
loving, and those who used to be arrogant to be humble. 

신앙 따로 생활 따로 
The separation of faith from life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 서준석(NC)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 이우일(NC)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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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4948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August

7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8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
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
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9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
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10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
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
가 거리의 진흙 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11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12 그 날에는 앗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
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
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13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14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
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 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
날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15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
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16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17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
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18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
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
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악해진 세상에 대한 탄식이 나오고 이어 미가 선지자의 결단과 소
망이 언급된다. 미가의 기도와 이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라는 감탄과 함께 용서하시
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소개로 미가서는 끝난다. 

새393장(통447장)
오 신실하신 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Who is a God
like you? 

미가 7:7-19

미가 Micah
7장

07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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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7 But as for me, I will look to the LORD; I will wait for the 
God of my salvation; my God will hear me. 
8 Rejoice not over me, O my enemy; when I fall, I shall rise; 
when I sit in darkness, the LORD will be a light to me. 
9 I will bear the indignation of the LORD because I have 
sinned against him, until he pleads my cause and executes 
judgment for me. He will bring me out to the light; I shall 
look upon his vindication. 
10 Then my enemy will see, and shame will cover her who 
said to me, “Where is the LORD your God?” My eyes will 
look upon her; now she will be trampled down like the mire 
of the streets. 
11 A day for the building of your walls! In that day the 
boundary shall be far extended. 
12 In that day they will come to you, from Assyria and the 
cities of Egypt, and from Egypt to the River, from sea to sea 
and from mountain to mountain. 
13 But the earth will be desolate because of its inhabitants, 
for the fruit of their deeds. 
14 Shepherd your people with your staff, the flock of your in-
heritance, who dwell alone in a forest in the midst of a garden 
land; let them graze in Bashan and Gilead as in the days of old. 
15 As in the days when you came out of the land of Egypt, I 
will show them marvelous things. 
16 The nations shall see and be ashamed of all their might; they 
shall lay their hands on their mouths; their ears shall be deaf; 
17 they shall lick the dust like a serpent, like the crawling 
things of the earth; they shall come trembling out of their 
strongholds; they shall turn in dread to the LORD our God, 
and they shall be in fear of you.
18 Who is a God like you, pardoning iniquity and pass-
ing over transgression for the remnant of his inheritance? 
He does not retain his anger forever, because he delights in 
steadfast love. 
19 He will again have compassion on us; he will tread our in-
iquities underfoot. You will cast all our sins into the depths 
of the sea. 

Having cried out about the world corrupted by evil, the re-
solve and hope of Micah the prophet follow. Then come the 
prayers of Micah and the answers from God. Starting with an 
exclamation, “Who is a God like you?”, Micah ends his book 
with the introduction of God who forgives and shows mercy. 

Micah 7:7-19

흉한 세상 속에 사는 미가 선지
자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7절)
What is the resolve of Micah 
the prophet to live in the 
world of evil? (7:7)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
보는 것입니까? 
What act of ours is to fix our 
eyes on God?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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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18절).” 
구약 히브리어 본문에는 “케티브(Ketiv)”라고 부르는 “기록된 본문”이 
있고 “케레(Qere)”라는 “읽는 본문”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문
에 기록되어 있는 네 글자로 된 하나님 이름은 케티브이며 이 이름에 
해당하는 케레는 “나의 주님”이라는 “아도나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성경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름을 읽을 때에는 직접 부르지 못하고 대신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지
요. 히브리 본문을 보면 “미가”는 읽는 이름 “케레”이고 “미가야”는 기
록된 이름 “케티브”입니다.
일반적으로 “할렐루야”나 “이사야”처럼 이름 끝에 “야”는 야훼 곧 여
호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미가야”라는 이름도 “여호와와(=나의 주
와) 같은 자가 누구냐”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가야”라는 이름처
럼 미가서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18절)”라는 구절과 함
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며 사랑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성실하신 분임을 선포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Who is a God like you?” 
In the old Hebrew bible there is the “recorded scripture” called 
“Kethibh” and a separate “reading scripture” called “Qere”. For 
example, the name of God consisting of four-letter words in 
the scripture is Kethibh and the corresponding Qere is “adonai” 
meaning “my LORD.” People of Israel considered the name of 
God too sacred so that when they read the name of God in 
the scripture, they could not directly call the name but instead 
they read “my LORD.” In Hebrew scripture “Micah” is “Qere” a 
reading name, and “Micaiah” is “Ketiv” his recorded name. 
In general, as in “Halleluiah” and “Isaiah” words ending with 
“iah” indicate Yahweh, that is, the LORD. Therefore, the name 
“Micaiah” means “Who is like God(=my LORD)?” Therefore 
the Book of Micah as in Micaiah with the scripture, “Who is a 
God like you?(7:18)”, ends with the proclamation that God par-
dons sin, forgives the transgression, and does not stay angry 
forever, but delights to show mercy. 

미가서의 주제 
Theme of the Book of Micah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임종선(NH)
가득한교회, 이강(NJ)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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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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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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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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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칼럼

짙은 어둠이 드리워지자 횃불로 세워 만든 긴 야외 등불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
며 푸른 풀밭을 운치 있게 밝혔습니다.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교회 파킹장 뒤쪽 
푸른 풀밭에서 중고등부 ‘대체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도사님들의 메세
지만 이 기타 반주의 힘을 받아, 조용하지만 힘있게 킥오프 (시작—이것을 중고등부
에서는 킥오프라고 부르더군요)를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파킹장에서 기다리는 학
부모님들의 코멘트가 중고등부 ‘대체 여름 수련회’를 바라보는 마음을 대변합니다. 
“어른들도 이렇게 파킹장에 모이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용하지만, 감격하는 마음을 느
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숙연하게 했던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스크를 쓰고 조
용하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냥 같이 서있는 것 자체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의 힘의 연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도사님들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킥오
프가 끝나고 늦은 시간이지만, 사무실에 와서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전도사님들의 목
소리에서도 잔잔한 흥분과 희망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여 모인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것을 새삼스레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신앙 생
활 훈련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하게 하셨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하나님
의 뜻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기름칠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왕태건목사(갈보리 교회)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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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의 ‘여름 대체 수련회’의 킥오프를 보면서 영적으로 녹이 슬려고 하는 생
활에 ‘기름 칠’을 해야 할 시간이 되었구나, 깨닫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새벽 예배
를 온 라인으로 드리면서, 새벽 4시경에 깨도록 맞추어져 있던 몸의 시간이 저절로 슬
로우 모션으로 들어가더니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래저래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할애되던 기도 시간이 이젠 현저하게 떨어져, 들
쭉날쭉 길고 짧은(?) 묵상으로 ‘변화를 모색’해가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그래, 우리 몸에 ‘육체의 훈련’이라는 기름칠을 해야 하는 시간이 된 것이야~”라고 
되뇌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지금, 학교 개학을 앞둔 학생들이
나 학부모들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영적 개학’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되
었다고 느낍니다. 영적 개학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몸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일
깨우고, 무디어진 (영적인) 몸의 마디 마디에 기름칠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영적인 삶에서 기름 칠할 것들은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씩 준비하
는 ‘행함의 모습’은 다 같을 것입니다. 그 움직임은, 조용하지만 영적인 힘을 생성 해
내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하고, 마음으
로 그린 주님 얼굴을 슬쩍 쳐다보니,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으로) 하면 된다”라는 미
소의 응답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리에이티브했던 그때(창조)도 흑
암이 짙었고, 온통 두려움의 물로 덮여 있을 때였습니다. 창조는 어둠 가운데서 빛을 
만드시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빛이 오기를 갈망하는 고백을 표현하는 
크리에이티브한 움직임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영적) 킥오프 장면이 다시 떠오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세워진 야외 (횃불) 등
불들, 그 곁에 선 마스크를 쓴 아이들, 그래도 힘과 갈망이 응축되어 표출되던 순간
들... 몸의 기억들을 다시 살리고 영적 생활에 기름칠을 하며 (영적) 활력을 소환해야
겠습니다.

“주님, 창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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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August

1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2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
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
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
시며
3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
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4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
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5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
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
르는도다
6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
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
들이 깨지는도다 
7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8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 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9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
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10 가시덤불 같이 엉크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
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11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
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14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
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
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 없게 되었음이라 
15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
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예언서 나훔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나님
이 진노하시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진멸당한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니느웨의 멸망
은 유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리라

새185장(통179장)
이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발
The feet of one who 
brings good news

나훔 1:1-11, 14-15

나훔 Nahum
1장

09
월 Mon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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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1 An oracle concerning Nineveh. The book of the vision of 
Nahum of Elkosh.
2 The LORD is a jealous and avenging God; the LORD is 
avenging and wrathful; the LORD takes vengeance on his 
adversaries and keeps wrath for his enemies. 
3 The LORD is slow to anger and great in power, and the 
LORD will by no means clear the guilty. His way is in whirl-
wind and storm, and the clouds are the dust of his feet. 
4 He rebukes the sea and makes it dry; he dries up all the riv-
ers; Bashan and Carmel wither; the bloom of Lebanon with-
ers. 
5 The mountains quake before him; the hills melt; the earth 
heaves before him, the world and all who dwell in it. 
6 Who can stand before his indignation? Who can endure the 
heat of his anger? His wrath is poured out like fire, and the 
rocks are broken into pieces by him. 
7 The LORD is good, a stronghold in the day of trouble; he 
knows those who take refuge in him. 
8 But with an overflowing flood he will make a complete end 
of the adversaries, and will pursue his enemies into dark-
ness. 
9 What do you plot against the LORD? He will make a com-
plete end; trouble will not rise up a second time. 
10 For they are like entangled thorns, like drunkards as they 
drink; they are consumed like stubble fully dried. 
11 From you came one who plotted evil against the LORD, a 
worthless counselor. 
14 The LORD has given commandment about you: “No 
more shall your name be perpetuated; from the house of 
your gods I will cut off the carved image and the metal im-
age. I will make your grave, for you are vile.” 
15 Behold, upon the mountains, the feet of him who brings 
good news, who publishes peace! Keep your feasts, O Ju-
dah; fulfill your vows, for never again shall the worthless 
pass through you; he is utterly cut off.

The Book of the vision of Nahum was a warning message 
of God to Nineveh. When God is filled with wrath, nobody 
could escape complete destruction. Nineveh would be de-
stroyed by the judgment of God. The destruction of Nineveh 
would be good news to Judah.

Nahum 1:1-11, 14-15

유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
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9-12절) 
What is the good news 
brought to Judah? (1:9-12) 

크리스천이 세상에 전해야 할 아
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good news that 
Christians are called to bring 
to the world?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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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유다의 선지자 나훔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며 성경 다른 책
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이름입니다. 요나와 마찬가지로 나훔의 선포 
대상은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나훔이 살던 당시 앗수르는 산헤
립(Sennacherib)의 손자 아슈르바니팔(Ashurbanipal)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앗수르 군대에 의해서 이미 멸망 당했으며 
그나마 남아있던 남 유다 역시 계속해서 앗수르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앗수르 왕 아슈르바니팔은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포로들을 
산 채로 피부 껍질을 벗기기도 하며 패배한 왕국의 왕자에게 자기 아버
지 왕의 목이 잘린 머리를 목에 걸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위
에 갈대아 왕의 머리를 걸어놓고 축제를 벌이기도 했지요. 이렇게 잔인
한 왕이 지배하던 당시 앗수르는 최고의 부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포악한 나라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가”라며 두려
움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세워 원수 
앗수르가 멸망된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15절).

Not much is known about Nahum the prophet of Judah and 
his name is not mentioned in any other part of the Bible. Like 
Jonah, the target of Nahum’s proclamation was Nineveh, the 
capital of Assyria. At the time of Nahum, Assyria was ruled by 
Assurbanipal, the grandson of Sennacherib. Northern Israel 
was already destroyed by the Assyrian army and the remain-
ing southern Judah was under continuous threat from Assyria. 
At the time, Assurbanipal, the king of Assyria, was a very cruel 
king. He would peel the skins of prisoners alive and force the 
prince of the conquered nation to hang the cut off head of his 
father around his neck. He would host a festival while the king 
of Chaldea’s head was hung above his. Being ruled by the 
cruelest king, Assyria was a mighty empire enjoying wealth, 
power, and glory at the highest level. 
The people of Judah trembled with fear and cried out, “How 
could such a savage nation prosper so well?” God chose Na-
hum the prophet to proclaim the good news that their enemy 
Assyria would be destroyed(1:15).

악인의 번영 
The prosperity of the wicked

갈보리연합감리교회, 왕태건(NJ)
그레이스-베델연합감리교회, 장학범(NJ)
목회자를 위한 기도

6160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6160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August

1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
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2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
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
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3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
며 그 항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
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4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5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러
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6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7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우는도다 
8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
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9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
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10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11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
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12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13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
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
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
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파괴하는 자가 요란하게 병거를 몰고 번개같이 달려들어 니느웨 
성을 공격할 것이다. 성문이 열리며 왕궁이 파괴되고 왕후는 수치
를 당하며 성안에 풍부했던 보물들은 약탈당할 것이다. 니느웨 주
민들은 낙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새336장(통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니느웨의 마지막
The End of Nineveh 나훔 2:1-13

나훔 Nahum
2장

10
화 Tue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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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1 The scatterer has come up against you. Man the ramparts; 
watch the road; dress for battle; collect all your strength. 
2 For the LORD is restoring the majesty of Jacob as the maj-
esty of Israel, for plunderers have plundered them and ru-
ined their branches. 
3 The shield of his mighty men is red; his soldiers are clothed 
in scarlet. The chariots come with flashing metal on the day 
he musters them; the cypress spears are brandished. 
4 The chariots race madly through the streets; they rush to 
and fro through the squares; they gleam like torches; they 
dart like lightning. 
5 He remembers his officers; they stumble as they go, they 
hasten to the wall; the siege tower is set up. 
6 The river gates are opened; the palace melts away; 
7 its mistress is stripped; she is carried off, her slave girls 
lamenting, moaning like doves and beating their breasts. 
8 Nineveh is like a pool whose waters run away. “Halt! 
Halt!” they cry, but none turns back. 
9 Plunder the silver, plunder the gold! There is no end of the 
treasure or of the wealth of all precious things. 
10 Desolate! Desolation and ruin! Hearts melt and knees 
tremble; anguish is in all loins; all faces grow pale! 
11 Where is the lions’ den, the feeding place of the young li-
ons, where the lion and lioness went, where his cubs were, 
with none to disturb? 
12 The lion tore enough for his cubs and strangled prey for 
his lionesses; he filled his caves with prey and his dens with 
torn flesh. 
13 Behold, I am against you, declares the LORD of hosts, 
and I will burn your chariots in smoke, and the sword shall 
devour your young lions. I will cut off your prey from the 
earth, and the voice of your messengers shall no longer be 
heard.

On chariots the attackers would advance like thunder and 
attack Nineveh. The gates would open, the palace would be 
destroyed, the queen would be shamed, and all the trea-
sures in town would be seized. The people of Nineveh would 
be discouraged and captured in fear.

Nahum 2:1-13

니느웨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입
니까? (10절) 
What was it like at the end of 
Nineveh? (2:10) 

약탈당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
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2절)
What did God tell Israel that 
was once laid waste? (2:2)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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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니느웨는 앗수르의 수도로서 부와 권력과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런데 이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잔혹함과 온갖 죄악과 교만
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니느웨를 대적하여 파괴하는 
자를 보내어 심판하십니다(1절). 
파괴하는 자의 용사들과 병거들이 미친 듯이 달려 성을 함락하고 그 
안에 살던 존귀한 자들을 죽이고 잡아갈 것입니다(7절). 왕궁 안에 마
치 수사자와 같던 왕이나 암사자와 같던 왕후가 끌려가고 젊은 사자 
같던 왕자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13절). 니느웨는 워낙 풍요로
웠던 성이라 성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쌓아 놓았던 엄청난 은, 금, 아름
다운 기구들이 모두 노략 당할 것입니다(9절). 강하고 아름다웠던 죄
악의 도성 니느웨는 황폐하게 되고 공허하게 될 것이며 그 안에 남아있
는 주민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낙담하며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은 악인의 번영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파괴하는 자들을 보내
서 멸망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나훔은 악인의 끝은 번영이 아니라 
처절한 멸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Nineveh was the capital of Assyria and a symbol of wealth, 
power, and prosperity. But Nineveh was filled with cruelty, all 
kinds of sins and arrogance that were detested by God. God 
passed judgment against Nineveh by sending attackers to the 
city(2:1).
The attackers and chariots storm the city, destroy it, and kill 
and capture the troops as prisoners(2:7). The king like a lion 
and the queen like a lioness were captured and taken away, 
and the princes like young lions would be put to the 
sword(2:13). Nineveh was once a very affluent city but as the 
city fell, huge amounts of silver and gold and beautiful tools 
accumulated in the city would be plundered(2:9). Once a 
strong and beautiful city of evil, Nineveh would be desolate 
and empty and the remaining population would be discour-
aged and suffer in unrest(2:10).
God would never tolerate the prosperity of the evil and would 
judge and destroy them by sending the attackers. That is why 
Nahum proclaimed that the end of the evil would not be pros-
perity but utter destruction. 

악인의 종말 
The end of the wicked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 박태열(NJ)
뉴그레이스교회, 전영철(NJ)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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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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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August

1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2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3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떼,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
체에 걸려 넘어지니 
4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
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
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5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6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
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7 그 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8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
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
어벽이 되었으며
9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
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10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
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11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
처를 찾으리라 
12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
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니느웨는 많은 계략과 전쟁으로 피를 흘리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
이는 죄를 범하였다. 또한 마술과 음행으로 많은 나라들을 미혹
하는 죄를 범했다. 이로 인해 구스와 애굽이 무너짐과 같이 니느
웨도 불과 칼로 멸망 당할 것이다.

새255장(통187장)
너희 죄 흉악하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If we do not heed
His Word

나훔 3:1-12

나훔 Nahum
3장

11
수 Wed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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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1 Woe to the bloody city, all full of lies and plunder-- no end 
to the prey! 
2 The crack of the whip, and rumble of the wheel, galloping 
horse and bounding chariot! 
3 Horsemen charging, flashing sword and glittering spear, 
hosts of slain, heaps of corpses, dead bodies without end-- 
they stumble over the bodies! 
4 And all for the countless whorings of the prostitute, grace-
ful and of deadly charms, who betrays nations with her 
whorings, and peoples with her charms. 
5 Behold, I am against you, declares the LORD of hosts, and 
will lift up your skirts over your face; and I will make na-
tions look at your nakedness and kingdoms at your shame. 
6 I will throw filth at you and treat you with contempt and 
make you a spectacle. 
7 And all who look at you will shrink from you and say, 
Wasted is Nineveh; who will grieve for her? Where shall I 
seek comforters for you? 
8 Are you better than Thebes that sat by the Nile, with water 
around her, her rampart a sea, and water her wall? 
9 Cush was her strength; Egypt too, and that without limit; 
Put and the Libyans were her helpers. 
10 Yet she became an exile; she went into captivity; her in-
fants were dashed in pieces at the head of every street; for 
her honored men lots were cast, and all her great men were 
bound in chains. 
11 You also will be drunken; you will go into hiding; you will 
seek a refuge from the enemy. 
12 All your fortresses are like fig trees with first-ripe figs-- if 
shaken they fall into the mouth of the eater. 

Nineveh’s many schemes and wars caused bloodshed of the 
people, and Nineveh committed a great deal of sins by killing 
so many people. Many nations were enslaved by witchcraft 
and sorcery. As Cush and Egypt fell, Nineveh would be de-
stroyed by fire and by sword.

Nahum 3:1-12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구스의 종
말은 어떠했습니까? (10절)
How did the end come for 
Cush and Egypt that were 
once strong nations? (3:10) 

니느웨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왜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까? 
(19절)
Why did the people who had 
heard of the fall of Nineveh 
rejoice and clap their hands? 
(3:19)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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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
은 요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
개하였지요. 심지어 니느웨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 위
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
이킨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일으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나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에 미쳐 더욱더 잔인하고 포악
해졌으며 쾌락과 주술에 빠져 더욱 타락한 성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
다가 니느웨는 순식간에 멸망 당했습니다. 잔혹한 도성 니느웨의 멸망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손뼉을 쳤다고 합니다(19절). 
악인의 멸망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두가 좋아합니다. 
요나　때에 회개함으로 살아났던 니느웨가 나훔 때에는 불순종함으로 
결국 멸망 당했습니다. 

Jonah was ordered by God to go to Nineveh and proclaim the 
Word of God. Jonah traveled through the city of Nineveh all 
day and proclaimed that Nineveh would be destroyed within 
40 days. The people of Nineveh trusted God through Jonah 
and declared fasting and wore sackcloth and repented. Even 
the king of Nineveh took off his royal robes and wore sack-
cloth and repented in ashes. As God saw how Nineveh re-
pented and returned from their wicked ways, God changed 
His mind and decided not to destroy Nineveh. 
Many centuries later God chose Nahum to proclaim the de-
struction of Nineveh. But Nineveh did not heed the Word of 
God through Nahum. Rather, indulging in war they became 
more cruel and violent, engaging deeply in debauchery and 
sorcery and they turned into a depraved city. Then the de-
struction of Nineveh came abruptly. People who heard of the 
destruction of the cruel city Nineveh were delighted and 
clapped their hands in approval(3:19). Not only God but every-
one rejoices at the fall of the evil. Nineveh that was once 
saved by repentance at the time of Jonah had finally fallen 
because of their disobedience at the time of Nahum. 

요나와 나훔 
Jonah and Nahum

뉴져지연합교회, 고한승(NJ)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 이정애(NJ)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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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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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August

1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
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
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3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
주하는 것이 옳으냐 
5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
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
지 못하며 일꾼이 삯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
니라
8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
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9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
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
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10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12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
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
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
외하매

다리오 왕 제 2년 6월 1일에 학개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예
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지체하고 있음을 책
망한다. 학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24일 만에 백성들
과 지도자들은 성전 공사를 시작한다.

성전을 재건하라
Rebuild the Temple

새210장(통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학개 1:1-12

학개 Haggai
1장

12
목 Thu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7170



Reading insight  

1 In the second year of Darius the king, in the sixth month,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the word of the LORD came 
by the hand of Haggai the prophet to Zerubbabel the son of 
Shealtiel, governor of Judah, and to Joshua the son of Je-
hozadak, the high priest: 
2 “Thus says the LORD of hosts: These people say the time 
has not yet come to rebuild the house of the LORD.” 
3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by the hand of Haggai 
the prophet, 
4 “Is it a time for you yourselves to dwell in your paneled 
houses, while this house lies in ruins? 
5 Now,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of hosts: Consider 
your ways. 
6 You have sown much, and harvested little. You eat, but 
you never have enough; you drink, but you never have your 
fill. You clothe yourselves, but no one is warm. And he who 
earns wages does so to put them into a bag with holes. 
7 “Thus says the LORD of hosts: Consider your ways. 
8 Go up to the hills and bring wood and build the house, that 
I may take pleasure in it and that I may be glorified, says the 
LORD. 
9 You looked for much, and behold, it came to little. And 
when you brought it home, I blew it away. Why? declares 
the LORD of hosts. Because of my house that lies in ruins, 
while each of you busies himself with his own house. 
10 Therefore the heavens above you have withheld the dew, 
and the earth has withheld its produce. 
11 And I have called for a drought on the land and the hills, 
on the grain, the new wine, the oil, on what the ground brings 
forth, on man and beast, and on all their labors.”
12 Then Zerubbabel the son of Shealtiel, and Joshua the son 
of Jehozadak, the high priest, with all the remnant of the 
people, obeyed the voice of the LORD their God, and the 
words of Haggai the prophet, as the LORD their God had 
sent him. And the people feared the LORD. 

In the second year of King Darius, on the first day of the 
sixth month, Haggai the prophet rebuked the people who 
had returned to Jerusalem from slavery in Babylon for their 
delay in rebuilding the temple of God. Twenty-four days after 
hearing the message of God through Haggai, the people and 
their leaders began rebuilding the temple.

Haggai 1:1-12

학개 선지자 당시 유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누구였습니까? (1절)
Who were the leaders of Je-
rusalem at the time of Hag-
gai? (1:1) 

나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과 나 사이에 누가 먼저입니까? 
Reflecting on my own life, 
who comes first, the LORD 
or me?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7170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다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
아오자 먼저 자신들이 살 집을 짓고 먹을 양식을 위해 열심히 씨를 뿌
리고 포도나무를 심었지요. 많은 수확을 기대하면서 농사를 지었지만 
가뭄이 들어 수확이 적었습니다. 일꾼들이 일을 하고 받은 삯은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금방 없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
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먼저 나부터 먹고 살 만하게 되
면 그때 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며 아직 건축 시기가 아니라고 말을 
하곤 했지요(2절). 
그러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들이 왜 가난하게 살게 되
었는지 그 원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8절).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없으
니 축복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공사를 결단하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13절)”라며 말씀하셨습니다.

When the people of Judah returned to their devastated Jeru-
salem from slavery in Babylon, they were busy rebuilding their 
own houses and planting seeds to grow crops and vineyards. 
Though they expected to reap abundant harvest, the drought 
resulted in scarce harvest. The wages of their labor was like 
putting them in a purse with holes in it. Their livelihood was so 
poor that they could not even think about rebuilding the tem-
ple. People thought about their own livelihood first and once 
that was taken care of, then they would pay attention to the 
temple. It was not yet time to worry about rebuilding the tem-
ple(1:2). 
Through Haggai the prophet the people came to the realization 
why their livelihood was so poor. It was because they did not 
first rebuild the temple that lay devastated(1:8). The temple 
was the house of God where God dwells, therefore the God 
from whom blessings flow was not with them. When the 
people decided to heed the Word of the LORD and begin re-
building the temple, the LORD declared through Haggai the 
prophet, “I am with you.”(1:13) 

내 집보다 성전 먼저 
The Temple first and my house later

린허스트 영광한인교회, 임희영(NJ)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 정호석(NJ)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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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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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August

4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
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
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의 말이니라
5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하지 말지어다 
6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
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의 말이니라 
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
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이니라 
12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
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13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
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
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14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
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15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16 그 때에는 이십 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십 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오십 고르를 길으러 이른즉 이십 고르뿐이었었
느니라 
1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
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
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18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이십사일 곧 여호
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9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
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7월 21일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 새롭게 건축될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또한 모든 백성들을 격려하신다. 
또한 성전 지대를 쌓던 9월 24일부터 이들에게 축복을 약속하
신다.

새207장(통243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From this day on 
I will bless you.

학개 2:4-9, 12-19

학개 Haggai
2장

13
금 Fri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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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4 Yet now be strong, O Zerubbabel, declares the LORD. Be strong, 
O Joshua, son of Jehozadak, the high priest. Be strong, all you peo-
ple of the land, declares the LORD. Work, for I am with you, de-
clares the LORD of hosts, 
5 according to the covenant that I made with you when you came 
out of Egypt. My Spirit remains in your midst. Fear not. 
6 For thus says the LORD of hosts: Yet once more, in a little while, I 
will shake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the sea and the dry land. 
7 And I will shake all nations, so that the treasures of all nations 
shall come in, and I will fill this house with glory, says the LORD of 
hosts. 
8 The silver is mine, and the gold is mine, declares the LORD of 
hosts. 
9 The latter glory of this house shall be greater than the former, says 
the LORD of hosts. And in this place I will give peace, declares the 
LORD of hosts.’”
12 ‘If someone carries holy meat in the fold of his garment and 
touches with his fold bread or stew or wine or oil or any kind of 
food, does it become holy?’” The priests answered and said, “No.” 
13 Then Haggai said, “If someone who is unclean by contact with 
a dead body touches any of these, does it become unclean?” The 
priests answered and said, “It does become unclean.” 
14 Then Haggai answered and said, “So is it with this people, and 
with this nation before me, declares the LORD, and so with every 
work of their hands. And what they offer there is unclean. 
15 Now then, consider from this day onward. Before stone was 
placed upon stone in the temple of the LORD, 
16 how did you fare? When one came to a heap of twenty measures, 
there were but ten. When one came to the wine vat to draw fifty 
measures, there were but twenty. 
17 I struck you and all the products of your toil with blight and 
with mildew and with hail, yet you did not turn to me, declares the 
LORD. 
18 Consider from this day onward, from the twenty-fourth day of 
the ninth month. Since the day that the foundation of the LORD’s 
temple was laid, consider: 
19 Is the seed yet in the barn? Indeed, the vine, the fig tree, the 
pomegranate, and the olive tree have yielded nothing. But from this 
day on I will bless you.”

Through the Prophet Haggai on the twenty-first day of the 
seventh month, God says that the glory of the newly built 
temple will be greater than its former glory. He also promis-
es blessings to them on the twenty-fourth day of the ninth 
month, when the foundation of the Lord’s Temple is laid.

Haggai 2:4-9, 12-19 

왜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
세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4절)
Why did God tell the Israel-
ites to build a temple to 
strengthen themselves? (2:4)

성전을 짓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 무엇과 무엇으로 함께 하시겠
다고 약속하셨습니까? (5절)
What did God promise would 
be with the people who build 
the temple? (2:5)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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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려 아주 보잘것없는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15
절). 눈앞에 펼쳐진 폐허는 백성들에게 슬픔과 불안과 좌절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은 엄두도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낙심에 빠진 백성들에게 성전이 재건되면 그 영광이 
이전보다 클 것이며 성전을 통하여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하셨습니
다(9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며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격려하
셨습니다(4절).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백성들 가운
데 머물러 있을 것이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5절). 성
전이 폐허로 버려져 있을 때에는 재앙이 있었지만 성전 지대를 쌓는 바
로 그날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19절). 
처음에는 폐허 속에서 불가능해 보였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
나님의 지속적인 격려와 약속으로 인해 무너진 성전은 온전히 재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The beautiful temple that Solomon had built was totally de-
stroyed by the Babylonian army who did not leave one 
stone(2:15). The ruins that unfolded before the people’s eyes 
only caused them to feel grief, anxiety, and frustration. The 
reconstruction of the temple was beyond their imagination.
However, God promised the people who were discouraged 
that when the temple is rebuilt, its glory would be greater than 
before and that through the temple He would give peace(2:9). 
He encouraged Zerubbabel and Joshua, who took the lead in 
rebuilding the collapsed temple, to strengthen themselves, 
and encouraged all the people as well(2:4). God encouraged 
the people not to be afraid, that the Spirit of God would con-
tinue to remain among those building the temple(2:5). When 
the temple was abandoned in ruins, there were disasters, but 
from the very day when the foundation of the temple was laid, 
God promised to bless them(2:19).
At first, it seemed impossible to build a temple in the ruins, 
but because of God’s constant encouragement and promise to 
create something out of nothing, the collapsed temple could 
be completely rebuilt.

도우시는 하나님 
God is the Helper

모리스타운한인교회, 지동규(NJ)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이기성(NJ)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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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7776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August

1 다리오 왕 제이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잇도
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
르시되 
2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3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
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
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
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5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
겠느냐 
6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
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
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
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7 다리오 왕 제이년 열한째 달 곧 스밧월 이십사일에 잇
도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8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
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
과 백마가 있기로
9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10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
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11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
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
용하더이다 하더라 

1장에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며 
예루살렘 재건과 성전 건축을 예언하신다. 2장에서는 재건될 예
루살렘을 측량하는 환상과 이스라엘을 노략한 여러 나라들이 망
하고, 시온은 회복되며 많은 나라가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

새528장(통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돌아오면
돌아가리라 
Return to me, 
and I will return 
to you

스가랴 1:1-11

스가랴 Zechariah
1-2장

14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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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1 In the eighth month, in the second year of Darius,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the prophet Zechariah, the son of 
Berechiah, son of Iddo, saying, 
2 “The LORD was very angry with your fathers. 
3 Therefore say to them, Thus declares the LORD of hosts: 
Return to me, says the LORD of hosts, and I will return to 
you, says the LORD of hosts. 
4 Do not be like your fathers, to whom the former prophets 
cried out, ‘Thus says the LORD of hosts, Return from your 
evil ways and from your evil deeds.’ But they did not hear or 
pay attention to me, declares the LORD. 
5 Your fathers, where are they? And the prophets, do they 
live forever? 
6 But my words and my statutes, which I commanded my 
servants the prophets, did they not overtake your fathers? So 
they repented and said, As the LORD of hosts purposed to 
deal with us for our ways and deeds, so has he dealt with us.”
7 On the twenty-fourth day of the eleventh month, which is 
the month of Shebat, in the second year of Darius,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the prophet Zechariah, the son of 
Berechiah, son of Iddo, saying, 
8 “I saw in the night, and behold, a man riding on a red horse! 
He was standing among the myrtle trees in the glen, and be-
hind him were red, sorrel, and white horses. 
9 Then I said, ‘What are these, my lord?’The angel who talk-
ed with me said to me, ‘I will show you what they are.’ 
10 So the man who was standing among the myrtle trees an-
swered, ‘These are they whom the LORD has sent to patrol 
the earth.’ 
11 And they answered the angel of the LORD who was 
standing among the myrtle trees, and said, ‘We have pa-
trolled the earth, and behold, all the earth remains at rest.’

In Chapter 1, through Zechariah God tells the people to re-
turn and prophecies the reconstruction of Jerusalem and 
the building of the temple. In Chapter 2, Zechariah foretells a 
vision of measuring Jerusalem to be rebuilt and the nations 
that plundered Israel will be destroyed, Zion will be restored, 
and many nations will become Jehovah’s people.

Zechariah 1:1-11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스라엘에게 무엇을 떠나서 돌아
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What did God tell Israel to 
leave in order to return to 
God? (1:4)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떠나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What do I have to leave to go 
back to God?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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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떠
나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
고 하나님이 떠난 성전 역시 무너져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들을 보내어 악한 길에서 또한 악한 행위에
서 떠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
엘 조상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4절).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히 진노하셨습니다(2절). 그 결과가 예루살렘의 파멸이었
지요. 
예루살렘이 파괴된 지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같은 해에 학개 선지
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그
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한 것입
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3절).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Because of the downfall of Jerusalem, where God’s house 
was, God left Jerusalem. As a result, Jerusalem was brutally 
trampled by the Babylonian army, and the temple from which 
God had left was also destroyed. Before Jerusalem was de-
stroyed, God sent prophets ahead of time to tell them to re-
turn to Jehovah from their evil ways and deeds. However, the 
ancestors of Israel at that time neither paid attention nor lis-
tened(1:4). God was very angry with them(1:2). The result was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Seventy years after Jerusalem was destroyed, God gives a 
word to the prophets Haggai and Zechariah to prophesy in the 
same year. God’s will is for the Israelites to return to Him 
again. That is why the prophet Zechariah proclaimed to the 
people to return to Him. He promised that if the Israelites re-
turned to God, God would also return to them(1:3). When Is-
rael returns, God will return to protect, care for, and bless his 
people.

돌아오라 
Return to me

아콜라연합감리교회, 안명훈(NJ)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 조민호(NJ)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8180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8180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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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8382



주일칼럼

전염병, 지진, 홍수, 폭동, 태풍....
요즘 뉴스에 주로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러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옛날 찬양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요?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정상용 목사(아이에아 한인연합감리교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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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릴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것일까?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면 몰라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좀 심한 거 아닐까?
예수님 맞을 준비가 그렇게 힘든 것일까?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니 이 찬양이 맞는 거 같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갈 것 같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눅 17:35).
 
예수님 말씀이 맞을 거 같습니다.
절반은 실패할 거 같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평소에는 다 갈 것 같았는데, 평소에는 다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된 것 같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아니구나.... 싶습니다.
천국은 좁은 문이 맞는 거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정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 피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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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August

1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
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2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3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
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4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
엇이니이까 하니 
5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
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6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
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8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0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
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
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11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12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니 
13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
다 하니
14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
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3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쓴 대제
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법을 지키고 명령을 잘 수행 할 것과 단 
하루 만에 땅을 속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받는다. 4장에서 스가
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관련된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본다. 

새196장(통174장)
성령의 은사를

금으로 
기름 부으심
Anointed with gold

스가랴 4:1-14

스가랴 Zechariah
3-4장

16
월 Mon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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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1 And the angel who talked with me came again and woke 
me, like a man who is awakened out of his sleep. 
2 And he said to me, “What do you see?” I said, “I see, and 
behold, a lampstand all of gold, with a bowl on the top of it, 
and seven lamps on it, with seven lips on each of the lamps 
that are on the top of it. 
3 And there are two olive trees by it, one on the right of the 
bowl and the other on its left.” 
4 And I said to the angel who talked with me, “What are 
these, my lord?” 
5 Then the angel who talked with me answered and said 
to me, “Do you not know what these are?” I said, “No, my 
lord.” 
6 Then he said to me,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to 
Zerubbabel: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says the LORD of hosts. 
7 Who are you, O great mountain? Before Zerubbabel you 
shall become a plain. And he shall bring forward the top 
stone amid shouts of ‘Grace, grace to it!’” 
8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saying, 
9 “The hands of Zerubbabel have laid the foundation of this 
house; his hands shall also complete it. Then you will know 
that the LORD of hosts has sent me to you. 
10 For whoever has despised the day of small things shall re-
joice, and shall see the plumb line in the hand of Zerubba-
bel. “These seven are the eyes of the LORD, which range 
through the whole earth.” 
11 Then I said to him, “What are these two olive trees on the 
right and the left of the lampstand?” 
12 And a second time I answered and said to him, “What are 
these two branches of the olive trees, which are beside the 
two golden pipes from which the golden oil is poured out?” 
13 He said to me, “Do you not know what these are?” I said, 
“No, my lord.” 
14 Then he said, “These are the two anointed ones who stand 
by the Lord of the whole earth.”

In Chapter 3, Zechariah was told that Joshua, the high priest 
who wore beautiful clothes and a clean turban before God, 
would obey God’s law and fulfill his callings, and that God 
would atone for the earth in just one day. In Chapter 4, 
Zechariah sees a vision of the gold lampstand and two olive 
trees with Zerubbabel and Joshua.

Zechariah 4:1-14

총독 스룹바벨이 하는 일은 오직 
무엇으로만 완성될 수 있습니까? 
(6절) 
With only what can the work 
of Governor Zerubbabel be 
completed? (4:6)

스룹바벨 손에 있는 다림줄은 무
엇을 위한 도구입니까? (9, 10절) 
What is the plumb line in 
Zerubbabel’s hand for? 
(4:9-10)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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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훤히 밝히는 것이 순금 등잔대입니다.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 이 등잔대를 보게 됩니다(2절). 그리고 그 등잔대 옆에는 
좌우로 두 감람나무가 보였습니다(3절). 특이한 것인 금으로 된 기름이 
흘러나오는 두 개의 금관이 각각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 가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랴의 질문에 천사는 두 감람나무는 기름부음 받은 자 
둘을 가리킨다고 대답합니다(14절). 즉 두 감람나무는 금 기름으로 부
음 받는 자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것이
었지요. 순금 등대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듯이 두 감람나
무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역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
다(14절). 
금 기름으로 부음 받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너
진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기름부음 받은 총독 스룹바벨에게
는 왕과 같은 권세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름부음 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는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3:4-
5) 이스라엘의 더럽혀진 신앙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The pure gold lampstand clearly illuminates the sanctuary 
where God is. Zechariah sees this lampstand in a vision(4:2). 
Next to the lampstand, two olive trees are seen, one on each 
side of the bowl(4:3). Two golden crowns, each with unusual 
gold oil flowing out, were facing the branches of the olive 
trees on the left and right. To Zechariah’s question, the angel 
replies that the two olive trees refer to the two anointed(4:14).  
That is, the two olive trees refer to Joshua the high priest and 
Zerubbabel the governor as those who were poured out with 
gold oil. Just as the pure gold lampstand stands before God in 
the Most Holy, Joshua and Zerubbabel, the two olive trees, 
are said to be those who stand before God(4:14).
Through Joshua and Zerubbabel anointed with gold oil, God 
will restore fallen Israel. For Zerubbabel, the anointed gover-
nor, God will let him build the temple with kingly power. Josh-
ua, the anointed high priest, will be clothed with beautiful 
clothes and a clean turban(3:4-5) and will restore the defiled 
faith of Israel to holiness.

두 감람나무 
Two olive trees

제자교회, 이영기(NJ)
주님의 은혜교회, 최준호(NJ)
목회자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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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8988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August

1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
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2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3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4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
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5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6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7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
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8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9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0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
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11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12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
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
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
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14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5장에서 스가랴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환상을 본다. 
6장에서는 스가랴는 네 병거 환상을 본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요시아의 집에서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
수아에게 씌우며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다.

새193장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일하시는 성령
Holy Spirit at work 스가랴 6:1-14

스가랴 Zechariah
5-6장

17
화 Tue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9190



Reading insight  

1 Again I lifted my eyes and saw, and behold, four chariots 
came out from between two mountains. And the mountains 
were mountains of bronze. 
2 The first chariot had red horses, the second black horses, 
3 the third white horses, and the fourth chariot dappled hors-
es--all of them strong. 
4 Then I answered and said to the angel who talked with me, 
“What are these, my lord?” 
5 And the angel answered and said to me, “These are going 
out to the four winds of heaven, after presenting themselves 
before the LORD of all the earth. 
6 The chariot with the black horses goes toward the north 
country, the white ones go after them, and the dappled ones 
go toward the south country.” 
7 When the strong horses came out, they were impatient to 
go and patrol the earth. And he said, “Go, patrol the earth.”-
So they patrolled the earth. 
8 Then he cried to me, “Behold, those who go toward the 
north country have set my Spirit at rest in the north country.”
9 And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10 “Take from the exiles Heldai, Tobijah, and Jedaiah, who 
have arrived from Babylon, and go the same day to the 
house of Josiah, the son of Zephaniah. 
11 Take from them silver and gold, and make a crown, and 
set it on the head of Joshua, the son of Jehozadak, the high 
priest. 
12 And say to him, ‘Thus says the LORD of hosts, “Behold, 
the man whose name is the Branch: for he shall branch out 
from his place, and he shall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13 It is he who shall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and shall 
bear royal honor, and shall sit and rule on his throne. And 
there shall be a priest on his throne, and the counsel of peace 
shall be between them both.”’ 
14 And the crown shall be in the temple of the LORD as a re-
minder to Helem,Tobijah, Jedaiah, and Hen the son of Zeph-
aniah. 

In Chapter 5, Zechariah sees the vision of the flying scroll 
and the vision of the woman. In Chapter 6 Zechariah sees a 
vision of four chariots. God tells Zechariah to take silver and 
gold from Josiah’s house to make a crown, put it on Joshua 
the high priest, and proclaim the message about the building 
of the temple.

Zechariah 6:1-14

북쪽으로 간 병거들이 왜 하나님
의 영을 쉬게 하였을까요? 
(5:8-11)
Why did the chariots that 
went north let God’s Spirit 
rest? (5:8-11)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blocking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mong us?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9190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스가랴 선지자는 두 개의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를 봅니다(1
절). 천사는 스가랴에게 이것들이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말합니다(5
절). 그런데 북쪽으로 나간 검은 말과 흰말이 이끄는 병거들이 북쪽에
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도 합니다(8절).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5
절에 “바람”과 8절에 “영”에 해당하는 단어가 모두 “루아흐(ruah)”라
는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달리한 것이지요. 바람처럼 영도 눈에는 보이
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영향이나 결
과로 알 수 있듯이 영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에바 환상을 통하여 북쪽 바벨론의 수도 시날 땅에 죄악이 
집을 짓고 머물게 하셨지요(5:11). 그래서 북쪽으로 간 병거들이 하나
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고 합니다(8절). 그러나 다른 병거들은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바람 불 듯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시도록 곧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케 하셨지요(9-15절). 본문의 순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
은 성령이 역사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The prophet Zechariah sees four chariots emerging between 
two bronze mountains(6:1). The angel tells Zechariah that 
these are “the four spirits of heaven”(6:5). The Lord sum-
moned Zechariah and said, “Look, those going toward the 
north country have given my Spirit rest in the land of the 
north.”(6:8) All the words for “spirit” are the same word “ruah” 
in Hebrew, but they have been translated differently. Like the 
wind, the spirit is invisible to the eye, but it certainly exists. 
Just as the existence of the wind can be indicated by its influ-
ence or effect, so is the existence of the spirit.
Through the vision of the woman, God let sin build and stay in 
the land of Sinar, the capital of Babylon in the north(5:11). So it 
is said that the chariots that went north gave God’s Spirit 
rest(6:8). However, the other chariots wandered in all direc-
tions and immediately cause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so 
that the Spirit of God could work as if the wind blew. Then 
God made preparations for the building of the temple through 
the prophet Zechariah(6:9-15).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text, the temple, the house of God, is built when the Holy 
Spirit works.

바람과 성령 
Wind and the Holy Spirit

체리힐제일교회, 김일영(NJ)
코너스톤교회, 정희섭(NJ)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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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9392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August

3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오월 중에 울
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4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칠십 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
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
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7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
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
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8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11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
고 귀를 막으며 
12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
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13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
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14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
이니라 하시니라

벧엘 사람이 전례대로 오월 금식에 대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
게 묻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지난 칠십 년 동안 해온 금식은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스라엘
을 흩으시고 땅을 황폐케 하신 이유도 불순종 때문이라고 하신다.

새220장(통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신앙 전통보다 
중요한 것
Something more 
important than 
religious tradition

스가랴 7:3-14

스가랴 Zechariah
7장

18
수 Wed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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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3 saying to the priests of the house of the LORD of hosts and 
the prophets, “Should I weep and abstain in the fifth month, 
as I have done for so many years?” 
4 Then the word of the LORD of hosts came to me: 
5 “Say to all the people of the land and the priests, When you 
fasted and mourned in the fifth month and in the seventh, for 
these seventy years, was it for me that you fasted? 
6 And when you eat and when you drink, do you not eat for 
yourselves and drink for yourselves? 
7 Were not these the words that the LORD proclaimed by the 
former prophets, when Jerusalem was inhabited and pros-
perous, with her cities around her, and the South and the 
lowland were inhabited?” 
8 And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Zechariah, saying, 
9 “Thus says the LORD of hosts, Render true judgments, 
show kindness and mercy to one another, 
10 do not oppress the widow, the fatherless, the sojourner, or 
the poor, and let none of you devise evil against another in 
your heart.” 
11 But they refused to pay attention and turned a stubborn 
shoulder and stopped their ears that they might not hear. 
12 They made their hearts diamond-hard lest they should 
hear the law and the words that the LORD of hosts had sent 
by his Spirit through the former prophets. Therefore great 
anger came from the LORD of hosts. 
13 “As I called, and they would not hear, so they called, and I 
would not hear,” says the LORD of hosts, 
14 “and I scattered them with a whirlwind among all the na-
tions that they had not known. Thus the land they left was 
desolate, so that no one went to and fro, and the pleasant land 
was made desolate.”

The people of Bethel inquire of the priests and prophets 
about the fasting in the fifth month, according to tradition. 
Through Zechariah, God points out that their fasting over the 
past seventy years was for themselves rather than for God. 
It is also said that the reason He scattered Israel and devas-
tated the land was because of their disobedience.

Zechariah 7:3-14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살
기를 원하십니까? (9-10절) 
How does God want His 
people to live? (7:9-10)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
은 어떤 사람입니까? (11-12절) 
Who is the person who ig-
nites God’s wrath? (7:11-12)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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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은 매년 오월과 칠월에 울며 금식하는 전통
이 있었습니다. 한 벧엘 사람이 이 전통을 지켜야 하는지 사람을 보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지요(3절). 이때 하나님께
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지켜온 금식 전통은 하나님을 위
한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책망하셨습
니다(6절). 
그리고 옛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키셨지요. 하나
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9절). 또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들을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10
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금식하며 애통하는 금식전통보다도 서
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은 지키더라도 위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
았습니다. 그 결과 땅은 황폐하고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지요(14
절).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전통이나 예식보다 정의, 사랑, 긍휼, 자
비가 더욱 중요한 것임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The Israelites and priests had a tradition of weeping and fast-
ing in May and July of every year. The people of Bethel came 
to ask the priests and scribes in the temple if they should keep 
this tradition(7:3). At this time, God rebuked the fasting tradi-
tion Israel kept because it was not for God, but for them-
selves(7:6).
God reminded them of what He said through the prophets of 
the past. God wanted the Israelites to administer true justice, 
to love each other, and to show mercy(7:9). Also, do not op-
press the widow, the orphan, the stranger, or the needy, and 
do not scheme against each other(7:10).
What God wanted from them is to love, help, and administer 
justice rather than the tradition of fasting and mourning. How-
ever, even though the Israelites kept the tradition, they did not 
listen to and obey the above words. As a result, the land was 
desolate and the people were all scattered(7:14). Through 
Zechariah, God again emphasized that justice, love, compas-
sion, and mercy are more important than traditions and cere-
monies.

정의 사랑 긍휼 자비 
Justice, love, compassion, and mercy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김기천(NM)
겨자씨 한알 교회, 이기용(NV)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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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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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August

9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10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삯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삯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
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11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12곧 평강의 씨앗을 얻
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
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
게 하리라
13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
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14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15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
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16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
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
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
니라 
18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9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
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
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20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
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21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
겠노라 하겠으며
22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면 노인들이 평화롭게 거리에 
앉고 아이들이 가득하여 뛰놀게 된다. 성전 지대를 쌓던 날 말씀
처럼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리며 풍요를 누리게 되며, 금식의 절기
가 변하여 희락의 절기가 된다. 많은 이방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새9장(통53장)
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하나님

성전 건축과 
변화
Temple construction 
and transformation

스가랴 8:9-22

스가랴 Zechariah
8장

19
목 Thu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9998



Reading insight  

9 Thus says the LORD of hosts: “Let your hands be strong, 
you who in these days have been hearing these words from the 
mouth of the prophets who were present on the day that the 
foundation of the house of the LORD of hosts was laid, that the 
temple might be built. 
10 For before those days there was no wage for man or any wage 
for beast, neither was there any safety from the foe for him who 
went out or came in, for I set every man against his neighbor. 
11 But now I will not deal with the remnant of this people as in 
the former days, declares the LORD of hosts. 
12 For there shall be a sowing of peace. The vine shall give its 
fruit, and the ground shall give its produce, and the heavens 
shall give their dew. And I will cause the remnant of this people 
to possess all these things. 
13 And as you have been a byword of cursing among the na-
tions, O house of Judah and house of Israel, so will I save you, 
and you shall be a blessing. Fear not, but let your hands be 
strong.” 
14 For thus says the LORD of hosts: “As I purposed to bring di-
saster to you when your fathers provoked me to wrath, and I did 
not relent, says the LORD of hosts, 
15 so again have I purposed in these days to bring good to Jeru-
salem and to the house of Judah; fear not. 
16 These are the things that you shall do: Speak the truth to one 
another; render in your gates judgments that are true and make 
for peace; 
17 do not devise evil in your hearts against one another, and love 
no false oath, for all these things I hate, declares the LORD.” 
18 And the word of the LORD of hosts came to me, saying, 
19 “Thus says the LORD of hosts: The fast of the fourth month 
and the fast of the fifth and the fast of the seventh and the fast of 
the tenth shall be to the house of Judah seasons of joy and glad-
ness and cheerful feasts. Therefore love truth and peace. 
20 “Thus says the LORD of hosts: Peoples shall yet come, even 
the inhabitants of many cities. 
21 The inhabitants of one city shall go to another, saying, ‘Let 
us go at once to entreat the favor of the LORD and to seek the 
LORD of hosts; I myself am going.’ 
22 Many peoples and strong nations shall come to seek the 
LORD of hosts in Jerusalem and to entreat the favor of the 
LORD. 

When God restores Jerusalem, the old people stay in peace 
on the streets, and children play joyfully. On the day when 
the foundation of the temple is laid, the relationships be-
tween people are revitalized and flourish. Many Gentiles will 
come to Jerusalem to seek Jehovah.

Zechariah 8:9-22

본문 10절에 “이 날 전”이란 구
절에서 “이 날”은 어떤 날인가
요?(9절)
What day is “that time” in the 
phrase “before that time” in 
8:10 referring to? (8:9)

십자가에서 위로 세워진 막대기
와 옆으로 세워진 막대기는 무엇
을 의미하나요?
On the wooden cross, what 
do the vertical stick and the 
horizontal stick represent?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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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초를 쌓기 시작하는 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
다. 전에는 일하고도 삯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삯을 받게 되었습니
다. 전에는 사람들 사이에 원수지간이 되어 서로 길을 막았는데 이제
는 평안히 출입하며 서로 풀어주었습니다(10절). 하늘도 이슬과 비를 
내려 은혜를 베풀어주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의 곡식
들이 결실하여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요(12절). 이전에는 이방인들 가
운데서 저주 덩어리였는데 이제는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13절). 하나
님의 집인 성전을 쌓기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
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변화와 축복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나누
며 진실하고 정의로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16절). 마음속으로도 남을 
해치는 죄를 짓지 말고 모든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17절).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
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Miracles have taken place from the day the foundations were 
laid to build the temple. In the past, workers did not get paid 
for their work, but now they are paid. In the past, people be-
came enemies and blocked each other, but now they go about 
their business safely(8:10). The sky also provides them God’s 
grace through dew and rain. The vines produce fruit, and the 
grains of the earth are brought to fruition in abundance(8:12). 
Previously, they were the target of curses among the Gentiles, 
but now they are blessed(8:13). As they began building the 
temple of God, this amazing change has taken place.
However, through the prophet Zechariah, God said that there 
are things that must be kept amid these changes and bless-
ings. They must speak the truth to each other and live a life of 
integrity and righteousness(8:16). They should not commit 
sins that hurt others and should abandon all lies(8:17).
It is important for God’s people to build a temple high up to 
God, but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love and stay in harmony 
with their neighbors.

위로 옆으로 
Up and down and sideways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 라은진(NV)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 정창훈(NY)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101100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01100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August

1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
이니라
2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3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 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 같이 쌓았도다 
4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
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5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
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6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
만을 끊고
7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잇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
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8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학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
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
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0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
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
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
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11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12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
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위치한 여러 도시들에 대
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이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야가 오실 것이며 그동안 갇혔던 자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
신다. 이스라엘이 헬라를 공격하게 하여 승리케 하시며 자기 백성
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새142장
시온에 오시는 주

구원을 베풀러
오시는 왕
The King who 
comes to deliver 
salvation

스가랴 9:1-12

스가랴 Zechariah
9장

20
금 Fri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03102



Reading insight  

1 The burden of the word of the LORD is against the land of 
Hadrach and Damascus is its resting place. For the LORD 
has an eye on mankind and on all the tribes of Israel, 
2 and on Hamath also, which borders on it, Tyre and Sidon, 
though they are very wise. 
3 Tyre has built herself a rampart and heaped up silver like 
dust, and fine gold like the mud of the streets. 
4 But behold, the Lord will strip her of her possessions and 
strike down her power on the sea, and she shall be devoured 
by fire. 
5 Ashkelon shall see it, and be afraid; Gaza too, and shall 
writhe in anguish; Ekron also, because its hopes are con-
founded. The king shall perish from Gaza; Ashkelon shall be 
uninhabited; 
6 a mixed people shall dwell in Ashdod, and I will cut off the 
pride of Philistia. 
7 I will take away its blood from its mouth, and its abomina-
tions from between its teeth; it too shall be a remnant for our 
God; it shall be like a clan in Judah, and Ekron shall be like 
the Jebusites. 
8 Then I will encamp at my house as a guard, so that none 
shall march to and fro; no oppressor shall again march over 
them, for now I see with my own eyes.
9 Rejoice greatly, O daughter of Zion! Shout aloud, O 
daughter of Jerusalem! Behold, your king is coming to you; 
righteous and having salvation is he, humble and mounted 
on a donkey,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 
10 I will cut off the chariot from Ephraim and the war horse 
from Jerusalem; and the battle bow shall be cut off, and he 
shall speak peace to the nations; his rule shall be from sea to 
sea, and from the River to the ends of the earth. 
11 As for you also, because of the blood of my covenant with 
you, I will set your prisoners free from the waterless pit. 
12 Return to your stronghold, O prisoners of hope; today I 
declare that I will restore to you double.

Through Zechariah, God proclaims the words of judgment 
against the cities located north of Jerusalem. Then Zechariah 
prophesies that the Messiah will come riding a donkey in 
Jerusalem and those who have been imprisoned will return. 
The Lord will make Israel triumph by attacking Greece and 
saving His people.

Zechariah 9:1-12

구원을 베풀러 예루살렘으로 오
시는 왕의 성품은 어떠한가요?
(9절)
What is the character of the 
King who comes to Jerusa-
lem to bestow salvation? 
(9:9)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변해야 하는 나의 성품은 무
엇인가요? 
As a Christian, what in my 
personality needs to change 
in order to resemble Jesus?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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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구약에 의하면 왕은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이 찾아와 기
름부음으로 왕이 되었지요(삼상 16:12-13). 히브리어로 기름부음 받
은 자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신약은 주로 그리스어를 사용하기에 
그리스어로 기름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일어날 놀라운 일을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새 왕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지요(9절). 이 왕은 예루살렘만 아
니라 땅 끝까지 통치하실 분이십니다(10절). 이 왕은 이스라엘만 아니
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실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기
에 이런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며 즐거
이 영접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신 왕의 성품은 겸손하십
니다. 일반적으로 왕들이 입성할 때에는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
갑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예언한 왕은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겸손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약 500년 후에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
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According to the Old Testament, kings were anointed. David 
also became king with Samuel’s anointing(1 Sam. 16:12-13). 
In Hebrew, the one anointed is called “the Messiah.” The New 
Testament was written initially in Greek, so in Greek the 
anointed is called “Christ”.
The prophet Zechariah foretold a marvelous thing. He prophe-
sied that a new king would come to Jerusalem(9:9). This King 
is the one who will rule not only in Jerusalem, but to the ends 
of the earth(9:10). This King is the One who will bring salvation 
not only to Israel but also to the Gentiles. Therefore, when 
such a King enters Jerusalem, all the people rejoice and pro-
claim to welcome him with joy. But this great King is humble. 
Normally, when kings enter Jerusalem, they ride on horseback 
with dignity. But the King foretold by Zechariah doesn’t ride on 
a donkey, but a humble King who entered the city of Jerusa-
lem rode on a donkey’s young.
About 500 years later, according to Zechariah’s prophecy, Je-
sus Christ entered Jerusalem on a donkey to save all mankind.

왕이신 그리스도 
Christ the King

뉴드림교회, 김남석(NY)
뉴욕감리교회, 강원근(N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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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05104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August

1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
람에게 주시리라
2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 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3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
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4 모퉁잇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
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5 싸울 때에 용사 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
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 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6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
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7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
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
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8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
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9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
께 돌아올지라 
10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앗수르
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11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
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수르의 교만이 낮아
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12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
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0장은 여호와께 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된다. 이어 여호와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떠도는 유다 백성들을 돌보시며 용사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다. 견고해진 유다를 통하여 요셉 족속 곧 에브라
임을 구원하시며 흩어졌던 에브라임을 모아서 견고하게 하실 것
을 말씀하신다.

새569장(통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약한 자를
강하게
Strengthen the weak

스가랴 10:1-12

스가랴 Zechariah
10장

21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07106



Reading insight  

1 Ask rain from the LORD in the season of the spring rain, from 
the LORD who makes the storm clouds, and he will give them 
showers of rain, to everyone the vegetation in the field. 
2 For the household gods utter nonsense, and the diviners see 
lies; they tell false dreams and give empty consolation. There-
fore the people wander like sheep; they are afflicted for lack of a 
shepherd. 
3 “My anger is hot against the shepherds, and I will punish the 
leaders; for the LORD of hosts cares for his flock, the house of 
Judah, and will make them like his majestic steed in battle. 
4 From him shall come the cornerstone, from him the tent peg, 
from him the battle bow, from him every ruler--all of them to-
gether. 
5 They shall be like mighty men in battle, trampling the foe in 
the mud of the streets; they shall fight because the LORD is 
with them, and they shall put to shame the riders on horses. 
6 “I will strengthen the house of Judah, and I will save the house 
of Joseph. I will bring them back because I have compassion on 
them, and they shall be as though I had not rejected them, for I 
am the LORD their God and I will answer them. 
7 Then Ephraim shall become like a mighty warrior, and their 
hearts shall be glad as with wine. Their children shall see it and 
be glad; their hearts shall rejoice in the LORD. 
8 “I will whistle for them and gather them in, for I have re-
deemed them, and they shall be as many as they were before. 
9 Though I scattered them among the nations, yet in far coun-
tries they shall remember me, and with their children they shall 
live and return. 
10 I will bring them home from the land of Egypt, and gather 
them from Assyria, and I will bring them to the land of Gilead 
and to Lebanon, till there is no room for them. 
11 He shall pass through the sea of troubles and strike down the 
waves of the sea, and all the depths of the Nile shall be dried up. 
The pride of Assyria shall be laid low, and the scepter of Egypt 
shall depart. 
12 I will make them strong in the LORD, and they shall walk in 
his name,” declares the LORD.

It begins with a command that people should ask the Lord. 
Zechariah declares that then the Lord will take care of the 
people of Judah, who wander like lost sheep without a shep-
herd, and strengthen them like warriors. The Lord will save the 
family of Joseph, Ephraim. Through Judah, which has become 
strong, God will gather and strengthen the scattered Ephraim.

Zechariah 10:1-12

하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
하는 유다 족속을 무엇과 같게 
만드신다고 하셨나요? (3절) 
The people of Judah were 
like lost sheep without a 
shepherd. What would God 
transform them into? (10:3)

하나님은 전쟁에서 말 탄 원수들
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누구를 용
사로 쓰시나요? (4절)
Who does God use as war-
riors to shame the enemies 
on horseback in war? (10:4)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107106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라헬의 아버지 라반에게는 우상 신이 있었는데 라헬이 그것을 훔쳤습
니다(창 31:30). 그 우상 신을 “드라빔”이라고 불렀습니다(창 31:34). 
이 드라빔은 사람의 형상을 닮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람들은 신당 안
이나(삿 17:5) 심지어는 개인 집에 드라빔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지
요. 복술자 즉 무당들은 이 드라빔을 가지고 점을 쳐주곤 했습니다. 창
세기에서 언급된 이런 드라빔이 스가랴 시대까지 전해 내려온 것입니
다. 드라빔이나 복술자들은 허탄하고 거짓된 말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악한 목자들이었지요(2절). 스가랴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거짓 목자들에게 진노를 
발하며 유리하는 백성 곧 유다 족속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서 돌보시겠
다고 선포하셨습니다(3절).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떠도는 유다 백성을 구원하셔서 준마처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6절). 악한 목자는 방황과 곤고함으로 인도하지만 선한 목
자는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Rachel’s father Laban had an idol god, which was stolen by 
Rachel(Genesis 31:30). The idol god was called “Teraphim” 
(Genesis 31:34). It is assumed that this Teraphim resembled a 
human figure, and people sometimes kept Teraphim in a 
shrine(Judge 17:5) or even in a private home. Martialists, or 
shamans, used this Teraphim to do divination. This Teraphim 
mentioned in Genesis had been handed down to the time of 
Zechariah. Teraphim and the magicians were evil shepherds 
who led the people with empty and false words(10:2). In 
Zechariah’s day, the people of Judah were wandering and 
struggling like lost sheep without a shepherd.
God was angry with these false shepherds. Through the 
prophet Zechariah, God declared that He would become a 
shepherd and take care of the wandering people of Ju-
dah(10:3). God, the good shepherd, promised to save the 
people of Judah and strengthen them as strong as horse-
men(10:6). The evil shepherd leads the sheep to wandering 
and hardship, but the good shepherd leads them to salvation.

악한 목자 선한 목자 
The Good and Evil Shepherds

뉴욕그레잇넥교회, 양민석(NY)
뉴욕남산교회, 이요섭(NY)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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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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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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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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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칼럼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16년 동안 중단되었
던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
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학개 1:4).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한 땅 위에 새롭게 살아갈 터전을 재
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씨를 뿌려도 수확이 넉넉하지 않았습
니다(학개 1:5). 이때,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 사항을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학개 1:1-2:9)이었고, 두 번
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학개 2:10-23)이었습
니다.

백성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준비한 
기간이 3주였습니다. 솔로몬 때, 이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솔로몬 성전
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해 보였습니다(학개 2: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

코로나 19 이후 교회(학개)
임봉한 목사(LA 움직이는 교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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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
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
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
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
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
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학개 2:4-7).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성전의 상태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드리는 자들
의 자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 않았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동일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정결한 모습을 명하시며,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
해 주십니다(학개 2:10-19). 이전의 영광과 비교할 때,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성전은 이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전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
시는 마음만큼은 늘 겸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는 마음의 중
심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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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August

4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 떼를 먹
이라
5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
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6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
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7 내가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
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
라 하고 양 떼를 먹일새 
8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
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9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
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10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11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
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12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
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13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삯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삼십 개를 여호
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14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
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15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
들을 빼앗을지니라
16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17 화 있을진저 양 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
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영화로운 레바논의 심판을 선포한다. 이어 가련한 양 떼들을 먹
이는 선한 목자와 목자에게 품삯으로 주어진 은 삼십을 토기장이
에게 던지라는 말씀이 나온다. 끝에서는 어리석고 악한 목자들을 
향한 저주가 선포된다. 

새144장(통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스가랴 11:4-17

스가랴 Zechariah
11장

토기장이에게
던진 은 삼십
Thirty pieces of 
silver thrown to 
the potter

23
월 Mon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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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4 Thus said the LORD my God: “Become shepherd of the flock 
doomed to slaughter. 
5 Those who buy them slaughter them and go unpunished, and 
those who sell them say, ‘Blessed be the LORD, I have become 
rich,’ and their own shepherds have no pity on them. 
6 For I will no longer have pity on the inhabitants of this land, de-
clares the LORD. Behold, I will cause each of them to fall into the 
hand of his neighbor, and each into the hand of his king, and they 
shall crush the land, and I will deliver none from their hand.” 
7 So I became the shepherd of the flock doomed to be slaugh-
tered by the sheep traders. And I took two staffs, one I named 
Favor, the other I named Union. And I tended the sheep. 
8 In one month I destroyed the three shepherds. But I became 
impatient with them, and they also detested me. 
9 So I said, “I will not be your shepherd. What is to die, let it die. 
What is to be destroyed, let it be destroyed. And let those who 
are left devour the flesh of one another.” 
10 And I took my staff Favor, and I broke it, annulling the cove-
nant that I had made with all the peoples. 
11 So it was annulled on that day, and the sheep traders, who 
were watching me, knew that it was the word of the LORD. 
12 Then I said to them, “If it seems good to you, give me my 
wages; but if not, keep them.” And they weighed out as my 
wages thirty pieces of silver. 
13 Then the LORD said to me, “Throw it to the potter”--the 
lordly price at which I was priced by them. So I took the thirty 
pieces of silver and threw them into the house of the LORD, to 
the potter. 
14 Then I broke my second staff Union, annulling the brother-
hood between Judah and Israel. 
15 Then the LORD said to me, “Take once more the equipment 
of a foolish shepherd. 
16 For behold, I am raising up in the land a shepherd who does 
not care for those being destroyed, or seek the young or heal the 
maimed or nourish the healthy, but devours the flesh of the fat 
ones, tearing off even their hoofs. 
17 “Woe to my worthless shepherd, who deserts the flock! May 
the sword strike his arm and his right eye! Let his arm be wholly 
withered, his right eye utterly blinded!”

The judgment against glorious Lebanon is declared. Then 
there is a command for Zechariah to throw thirty pieces of 
silver, which was given as wages to the good shepherd who 
cares for the poor flock, to the potter. At the end, a curse is 
proclaimed against foolish and evil shepherds.

Zechariah 11:4-17

은 삼십은 누구를 위해 계산한 
값입니까? (13절)
Whose wage is the thirty 
pieces of silver for? (11:13)

지금 당신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Word of God’s 
promise for you now?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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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계
산해서 품삯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품삯으로 은 삼십 
개를 달아줍니다(12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여호와를 헤아려서 준 그 품삯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하
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그 은 삼십 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빼내어 
토기장이에게 던졌습니다(13절).
예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테니 그 몸값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의 몸값으
로 은 삼십을 달아서 유다에게 주지요(마 26:15). 나중에 죄를 뉘우친 
가룟 유다는 그 은 삼십을 성전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마 27:5). 대제사장들은 성전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며 
서로 의논한 후에 그 은 삼십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마 27:7). 
스가랴가 보았던 난해한 예언은 약 500년 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
고 반드시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Prophet Zechariah saw a vision that Jehovah asked people to 
pay His wages according to their wishes. They gave Zechariah 
thirty pieces of silver for Jehovah’s wages(11:12). Then the 
Lord told Zechariah to throw the wages that the people gave 
him to the potter. So Zechariah took thirty pieces of silver from 
the House of the Lord and threw them to the potter(11:13). 
One of Jesus’ disciples, Judas Iscariot, went to the high 
priests to sell Jesus, and asked for the ransom. They weighed 
thirty pieces of silver for Jesus’ ransom and gave it to Ju-
das(Matthew 26:15). Later, Judas Iscariot, who repented of 
sin, threw his thirty silver into the temple and withdrew to 
hang himself to death(Matthew 27:5). The high priests said 
that it is not right to put the money into the temple’s treasury, 
and after discussing with each other, they bought the potter’s 
field with thirty pieces of silver(Matthew 27:7).
The esoteric prophecy that Zechariah saw became clarified 
about 500 years later when Jesus died on the cross. God 
surely fulfilled that prophecy.

난해한 예언의 분명한 성취 
A clear fulfillment of an esoteric prophecy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 이종범(NY)
뉴욕반석교회, 김동규(NY)
목회자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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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17116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August

1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
으신 이가 이르시되
2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
다에까지 이르리라 
3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
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4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
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5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
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
다 할지라 
6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
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
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
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9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
기를 힘쓰리라 
10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
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1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므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12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
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13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14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
로 하리라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유
다의 지도자들은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멸하며, 예루살렘 주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공격하는 나라들을 멸하리라.

새143장(통141장)
웬말인가 날 위하여

스가랴 12:1-6, 9-14

스가랴 Zechariah
12장

이스라엘의 회개
Israel’s repentance

24
화 Tue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19118



Reading insight  

1 The burden of the word of the LORD concerning Israel: Thus 
declares the LORD, who stretched out the heavens and founded 
the earth and formed the spirit of man within him: 
2 “Behold, I am about to make Jerusalem a cup of staggering to 
all the surrounding peoples. The siege of Jerusalem will also be 
against Judah. 
3 On that day I will make Jerusalem a heavy stone for all the 
peoples. All who lift it will surely hurt themselves. And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will gather against it. 
4 On that day, declares the LORD, I will strike every horse with 
panic, and its rider with madness. But for the sake of the house 
of Judah I will keep my eyes open, when I strike every horse of 
the peoples with blindness. 
5 Then the clans of Judah shall say to themselves, ‘The inhab-
itants of Jerusalem have strength through the LORD of hosts, 
their God.’ 
6 “On that day I will make the clans of Judah like a blazing pot 
in the midst of wood, like a flaming torch among sheaves. And 
they shall devour to the right and to the left all the surrounding 
peoples, while Jerusalem shall again be inhabited in its place, in 
Jerusalem. 
9 And on that day I will seek to destroy all the nations that come 
against Jerusalem.
10 “And I will pour out on the house of David and the inhabi-
tants of Jerusalem a spirit of grace and pleas for mercy, so that, 
when they look on me, on him whom they have pierced, they 
shall mourn for him, as one mourns for an only child, and weep 
bitterly over him, as one weeps over a firstborn. 
11 On that day the mourning in Jerusalem will be as great as the 
mourning for Hadad-rimmon in the plain of Megiddo. 
12 The land shall mourn, each family by itself: the family of 
the house of David by itself, and their wives by themselves; 
the family of the house of Nathan by itself, and their wives by 
themselves; 
13 the family of the house of Levi by itself, and their wives by 
themselves; the family of the Shimeites by itself, and their 
wives by themselves; 
14 and all the families that are left, each by itself, and their wives 
by themselves.

There will be a day when all nations from all over the world 
come to Jerusalem. On that day the leaders of Judah will 
destroy all the nations surrounding them,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will be strengthened by the Lord to destroy the 
nations that are attacking.

Zechariah 12:1-6, 9-14 

본문에서 “그날은” 어떤 날을 가
리킵니까? (2, 3절) 
What day does “that day” 
refer to in the text? (12:2-3)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 주시
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14절) 
What happened when God 
poured out the spirit of grace 
and supplication on the in-
habitants of Jerusalem? 
(12:10-14)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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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술꾼들이 술잔으로 몰려들 듯이 마지막 날이 되면 천하에 모든 민족들
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이라
고 합니다(2-3절). 그날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민족들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함으로써 유다를 도우실 것이라고 합니다(4절). 
그날에 예루살렘 안에 사는 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약한 
사람이 용사 다윗과 같이 강해질 것이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천사
들과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8절). 그날에 유다의 지도자들은 곡식단 
사이에 있는 횃불과 같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불
태울 것이라고 합니다(6절).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달려
들지만 결국 그들은 크게 다칠 것입니다(3절). 
그날에 예루살렘 안에는 큰 애통함이 있을 것입니다(11절). 그들이 예
루살렘에서 그를 찔러 죽였기 때문입니다. 가시 면류관으로 찌르고 창
으로 찌르고 못으로 찔러 죽이던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시자 자기들
의 잘못을 깨닫고 그를 바라보며 그를 위하여 회개하며 통곡하는 것입
니다(10-14절). 

It is said that on the last day, as drinkers flock with wine glass-
es, all nations under the heavens will flock to Jerusalem with 
troops to surround Jerusalem(12:2-3). On that day, God will 
help Judah by striking and blinding the horses of the nation 
attacking Jerusalem(12:4). God will give strength to the inhab-
itants of Jerusalem, so that the weak will be strong like David 
the mighty man, and the people of Judah will be like the an-
gels of God(12:8). On that day Judah’s leaders will burn all the 
nations surrounding Jerusalem, like torches among the 
grain(12:6). All nations will rush to attack Jerusalem, but in the 
end those attacking will be seriously injured(12:3).
On that day, there will be great mourning in Jerusalem(12:11), 
because they stabbed him in Jerusalem. They didn’t know at 
the time when he was stabbed with a crown of thorns, 
stabbed with a spear, stabbed with a nail. But on that day, 
when God poured out a spirit of grace and supplication on 
them, they realized their wrongdoing, looked at him, and re-
pented and wept for him(12:10-14).

왜 찔렀을까 
Why was he stabbed

뉴욕베델교회, 진세관(NY)
뉴욕성서교회, 김종일(NY)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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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21120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August

1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
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2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
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
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3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
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
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4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
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
할 것이며
5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6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
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
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8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삼분의 이는 멸망
하고 삼분의 일은 거기 남으리니 
9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 같이 연
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
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
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
님이시라 하리라

그날 곧 마지막 때가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더러운 귀신들이 땅에서 떠나며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부끄러
워할 것이다. 땅의 삼분의 이는 멸망하게 되고 삼분의 일은 연단
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새258장(통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날이 되면
On that day 스가랴 13:1-9

스가랴 Zechariah
13장

25
수 Wed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23122



Reading insight  

1 “On that day there shall be a fountain opened for the house 
of David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to cleanse them 
from sin and uncleanness.

2 “And on that day, declares the LORD of hosts, I will cut off 
the names of the idols from the land, so that they shall be re-
membered no more. And also I will remove from the land 
the prophets and the spirit of uncleanness. 

3 And if anyone again prophesies, his father and mother who 
bore him will say to him, ‘You shall not live, for you speak 
lies in the name of the LORD.’ And his father and mother 
who bore him shall pierce him through when he prophesies. 

4 “On that day every prophet will be ashamed of his vision 
when he prophesies. He will not put on a hairy cloak in order 
to deceive, 

5 but he will say, ‘I am no prophet, I am a worker of the soil, 
for a man sold me in my youth.’ 

6 And if one asks him, ‘What are these wounds on your 
back?’ he will say, ‘The wounds I received in the house of 
my friends.’

7 “Awake, O sword, against my shepherd, against the man 
who stands next to me,” declares the LORD of hosts.”Strike 
the shepherd, and the sheep will be scattered; I will turn my 
hand against the little ones. 

8 In the whole land, declares the LORD, two thirds shall be 
cut off and perish, and one third shall be left alive. 

9 And I will put this third into the fire, and refine them as one 
refines silver, and test them as gold is tested. They will call 
upon my name, and I will answer them. I will say, ‘They are 
my people’; and they will say, ‘The LORD is my God.’”

On that day, in the end times, a fountain of cleansing from 
sin and filth will open. The spirit of impurity will leave the 
earth and false prophets will be ashamed of themselves. A 
third of the earth will perish, and a third will be refined and 
become God’s people.

Zechariah 13:1-9

그날이 되면 이 땅에서 무엇이 없
어지나요? (2절) 
On that day, what will disap-
pear from this earth? (13:2)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지금 
내가 이겨내야 할 시험은 무엇입
니까?
What are the tests I must 
overcome now in order to 
become God’s people?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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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칼을 명하여 목자들을 치라고 하실 것입
니다. 목자들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목자들은 거짓 선지자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기에 본문에는 “내 
목자” 또는 “내 짝 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7절). 이 거짓 선지자
들은 털옷을 입고 사람들을 속였던 자들이었지요(4절). 하나님의 말씀
대로 거짓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에 집안에 부모가 그를 칼로 찌를 것
입니다(3절). 거짓 예언자였음이 밝혀지면 그동안 속였던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두들겨 맞아 몸에 상처 있을 것입니다(6절).
거짓 선지자들이 죽어 사라지면 이들을 따르던 백성들은 마치 목자 없
는 양떼처럼 흩어질 것이며 하나님은 이 가련한 양떼들을 위하여 구원
의 손길을 펼치실 것입니다(7절). 이때가 되면 지구상의 삼분의 이가 
멸망하게 되고 삼분의 일만 살아남게 됩니다(8절). 남은 삼분의 일도 
은과 금을 불로 연단하듯이 불같은 고난으로 시험을 받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이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실 것입니다(9절). 

In the end times, God will command the sword to strike the 
shepherds. It means to wipe out the shepherds. Since these 
shepherds are false prophets and liars in the name of God, the 
text says “my shepherd” or “my partner”(13:7). These false 
prophets were those who wore fur coats and deceived peo-
ple(13:4). When a false prophet prophesies according to God’s 
word, his parents will stab him with the sword(13:3). If it turns 
out that he is a false prophet, he will be beaten up and harmed 
by people or friends he has cheated(13:6).
When false prophets die and disappear, the people who follow 
them will be scattered like lost sheep without a shepherd, and 
God will open a hand of salvation for these poor sheep(13:7).
At this time, two-thirds of the earth will be destroyed and only 
one-third will survive(13:8). The remaining third will cry out to 
God, as they are tried in fiery suffering like silver and gold un-
dergoing refinement in fire. God answers this cry and will call 
them “my people”(13:9).

거짓 목자와 구원받은 양떼 
The false shepherd and the saved flock

뉴욕주나목교회, 문정웅(NY)
뉴욕한인교회, 이용보(NY)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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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25124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August

1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2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3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4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 산에 서
실 것이요 감람 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
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
로 옮기고
5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
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웃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
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
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6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7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
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8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
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
하리라 
9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
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10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
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
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
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11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
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이 이르면 감람산은 동서로 갈라지고 예
루살렘에서는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의 나라에는 저주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민족에게는 재앙을 내리며 남은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경배
할 것이다.

새150장(통135장)
갈보리산 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유 
Why Jerusalem Falls

스가랴 14:1-11

스가랴 Zechariah
14장

26
목 Thu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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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1 Behold, a day is coming for the LORD, when the spoil tak-
en from you will be divided in your midst. 
2 For I will gather all the nations against Jerusalem to battle, 
and the city shall be taken and the houses plundered and the 
women raped. Half of the city shall go out into exile, but the 
rest of the people shall not be cut off from the city. 
3 Then the LORD will go out and fight against those nations 
as when he fights on a day of battle. 
4 On that day his feet shall stand on the Mount of Olives that 
lies before Jerusalem on the east, and the Mount of Olives 
shall be split in two from east to west by a very wide valley, 
so that one half of the Mount shall move northward, and the 
other half southward. 
5 And you shall flee to the valley of my mountains, for the 
valley of the mountains shall reach to Azal. And you shall 
flee as you fled from the earthquake in the days of Uzziah 
king of Judah. Then the LORD my God will come, and all 
the holy ones with him. 
6 On that day there shall be no light, cold, or frost. 
7 And there shall be a unique day, which is known to the 
LORD, neither day nor night, but at evening time there shall 
be light. 
8 On that day living waters shall flow out from Jerusalem, 
half of them to the eastern sea and half of them to the western 
sea.It shall continue in summer as in winter. 
9 And the LORD will be king over all the earth. On that day 
the LORD will be one and his name one. 
10 The whole land shall be turned into a plain from Geba to 
Rimmon south of Jerusalem. But Jerusalem shall remain 
aloft on its site from the Gate of Benjamin to the place of 
the former gate, to the Corner Gate, and from the Tower of 
Hananel to the king’s winepresses. 
11 And it shall be inhabited, for there shall never again be a 
decree of utter destruction.Jerusalem shall dwell in security. 

When the fall of Jerusalem comes, the Mount of Olives will 
split in two from east to west, and life-giving waters will 
burst out of Jerusalem. God becomes King and there will 
never be a curse in His kingdom again. God will bring disas-
ter to all the nations that struck Jerusalem, and the remnant 
of the Gentiles will worship the Lord.

Zechariah 14:1-11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솟
아나서 동해로 서해로 흘러 넘친
다고 했나요? (8절)
On that day, what did Zecha-
riah say will flow out from 
Jerusalem, half of it east to 
the Dead Sea and half of it 
west to the Mediterranean 
Sea? (14:8)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을 심판하셨습니까? 
For what reason did God 
judge Jerusalem?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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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스가랴 선지자가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생수를 예언한 것처럼
(8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말씀하셨습니다
(요 7:37, 38) 스가랴가 예루살렘 앞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진다고 예
언한 것처럼(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마 
27:51). 갈라진 골짜기가 도피처가 될 것이라고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
럼(5절) 성소의 갈라진 휘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스가랴가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처럼(6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해가 빛을 잃
고 세 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덮였습니다(눅 23:44).
스가랴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약탈당하며 포로로 잡혀가는 여호와
의 날을 예언한 것처럼(1, –2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
살렘은 로마 장군 디도(Titus)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 주후 70년경에 
함락되어 파괴되고 사람들은 잡혀갔습니다. 

As the prophet Zechariah foretold that the living water will 
spring out of Jerusalem on that day(14:8), Jesus proclaimed in 
Jerusalem, “If anyone is thirsty, come to me and drink; Who-
ever believes in me will flow out of from within them a river of 
living water”(John 7:37, 38). As Zechariah prophesied that the 
Mount of Olives in front of Jerusalem would split in two from 
east to west (14:4) when Jesus was crucified, the land of Je-
rusalem experienced an earthquake, rock burst, and the veil of 
the sanctuary was split in two(Matthew 27:51). As Zechariah 
prophesied that the forked valley would be a refuge(14:5), the 
way to the salvation of mankind was opened to God through 
the torn veil of the sanctuary. As Zechariah prophesied that 
there would be no light on that day, and that the sources of 
light will no longer shine(14:6), when Jesus died, the sun lost 
its light, and darkness covered the earth for three hours(Luke 
23:44).
Zechariah prophesied the day of the Lord when Jerusalem 
would be captured, plundered, and taken captive(14:1-2). As 
he prophesied, Jerusalem, where Jesus was crucified and 
killed, was captured by an army led by Titus, the Roman gen-
eral, around AD 70. Jerusalem was destroyed and the people 
were taken captive.

스가랴의 예언대로 
According to Zechariah’s prophecy

로체스터제일교회, 이진국(NY)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김동기(NY)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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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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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August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
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
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4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
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5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
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6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
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
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
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
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9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
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
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
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12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
히는도다 
13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
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
심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
장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흠이 있는 것들로 봉헌물을 드리는 
백성들을 책망하신다.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새286장(통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타락한 예배
Defiled worship 말라기 1:2-13

말라기 Malachi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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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31130



Reading insight  

2 “I have loved you,” says the LORD. But you say, “How have 
you loved us?””Is not Esau Jacob’s brother?” declares the 
LORD. “Yet I have loved Jacob 
3 but Esau I have hated. I have laid waste his hill country and 
left his heritage to jackals of the desert.” 
4 If Edom says, “We are shattered but we will rebuild the ruins,” 
the LORD of hosts says, “They may build, but I will tear down, 
and they will be called ‘the wicked country,’ and ‘the people 
with whom the LORD is angry forever.’” 
5 Your own eyes shall see this, and you shall say, “Great is the 
LORD beyond the border of Israel!”
6 “A son honors his father, and a servant his master. If then I am a 
father, where is my honor? And if I am a master, where is my fear? 
says the LORD of hosts to you, O priests, who despise my name. 
But you say, ‘How have we despised your name?’ 
7 By offering polluted food upon my altar. But you say, ‘How 
have we polluted you?’ By saying that the LORD’s table may 
be despised. 
8 When you offer blind animals in sacrifice, is that not evil? And 
when you offer those that are lame or sick, is that not evil? Pres-
ent that to your governor; will he accept you or show you favor? 
says the LORD of hosts. 
9 And now entreat the favor of God, that he may be gracious to 
us. With such a gift from your hand, will he show favor to any of 
you? says the LORD of hosts. 
10 Oh that there were one among you who would shut the doors, 
that you might not kindle fire on my altar in vain! I have no plea-
sure in you, says the LORD of hosts, and I will not accept an of-
fering from your hand. 
11 For from the rising of the sun to its setting my name will be 
great among the nations, and in every place incense will be of-
fered to my name, and a pure offering. For my name will be 
great among the nations, says the LORD of hosts. 
12 But you profane it when you say that the Lord’s table is pol-
luted, and its fruit, that is, its food may be despised. 
13 But you say, ‘What a weariness this is,’ and you snort at it, 
says the LORD of hosts. You bring what has been taken by vi-
olence or is lame or sick, and this you bring as your offering! 
Shall I accept that from your hand? says the LORD.

Malachi’s prophecy speaks to Israel who doubts God’s love, 
rebukes the priests who despise God, and reproaches the 
people for offering defiled sacrifices. On the other hand, the 
Gentile nations will offer pure offerings in honor of God’s 
name.

Malachi 1:2-13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 
What did the Israelite priests 
do wrong? (1:6)

이스라엘 백성들의 봉헌물은 어
떤 것이었습니까? (13절)
What were the offerings of 
the Israelites? (1:13)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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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로 “흠 없는” 수양이나 수
염소나 수송아지 등을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물이 
일 년 된 것이어야 한다고 하셨지요. 많은 소떼나 양떼 중에서 율법 규
정에 맞는 제물을 찾아서 드리려면 정성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정에 맞게 제물을 드리는 것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훔친 것, 저
는 것, 병든 것 등을 봉헌물로 드렸습니다(13절). 서원 제물에도 엄격
한 규정이 있는데 일부러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하나님께 드렸지요
(14절).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소 안에 떡
상에는 항상 신선한 진설병을 올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들
은 상한 더러운 떡을 올려놓았습니다(7절). 제사장의 희생제물 또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이었지요(8절).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공
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6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런 타락한 신앙 행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라며 말씀하셨습니다(10절). 

According to Mosaic Law, when offering sacrifices, rams, 
goats, bulls of “without defects” were to be presented. In 
some cases, animal offerings should be a year old. It took de-
votion and effort to find and offer an offering among the many 
herds or flocks that satisfied the law.
However, the Israelites in Malachi’s day laughed at how cum-
bersome it would be to offer sacrifices according to the regu-
lations. So they brought injured, lame or diseased animals as 
offerings(1:13). Vow offerings also have strict rules, but they 
tried to cheat God by deliberately offering flawed animals(1:14). 
The same was true of the priests who presided over the sac-
rifices. In the sanctuary, the Bread of the Presence should al-
ways be fresh on the table to serve to God, but the priests put 
rotten, dirty bread(1:7). The priests also offered injured, lame, 
or diseased animals(1:8). They had no motive to fear or honor 
God(1:6).
Seeing this depraved belief in the name of God, God said, 
“How I wish one of you would shut the Temple doors.”(1:10)

성전 문을 닫아라 
Shut the temple door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김재현(NY)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김진우(N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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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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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August

1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
하였음이라 
3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
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4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5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
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
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
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8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
약을 깨뜨렸느니라 
9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
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
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
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11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
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12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
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제사장들을 저
주하신다. 이어 언약을 깨뜨리고 본분을 떠나 백성들을 치우치게 
만든 레위인들을 책망하신다. 또한 본처에게 거짓을 행하고 이혼
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신다. 

새595장(통372장)
나 맡은 본분은

나 맡은 본분은
My duty 말라기 2:1-12

말라기 Malachi
2장

28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35134



Reading insight  

1 “And now, O priests, this command is for you. 
2 If you will not listen, if you will not take it to heart to give 
honor to my name, says the LORD of hosts, then I will send 
the curse upon you and I will curse your blessings. Indeed, I 
have already cursed them, because you do not lay it to heart. 
3 Behold, I will rebuke your offspring, and spread dung on 
your faces, the dung of your offerings, and you shall be tak-
en away with it. 
4 So shall you know that I have sent this command to you, 
that my covenant with Levi may stand, says the LORD of 
hosts. 
5 My covenant with him was one of life and peace, and I 
gave them to him. It was a covenant of fear, and he feared 
me. He stood in awe of my name. 
6 True instruction was in his mouth, and no wrong was found 
on his lips. He walked with me in peace and uprightness, and 
he turned many from iniquity. 
7 For the lips of a priest should guard knowledge, and people 
should seek instruction from his mouth, for he is the messen-
ger of the LORD of hosts. 
8 But you have turned aside from the way. You have caused 
many to stumble by your instruction. You have corrupted the 
covenant of Levi, says the LORD of hosts, 
9 and so I make you despised and abased before all the peo-
ple, inasmuch as you do not keep my ways but show partiali-
ty in your instruction.”
10 Have we not all one Father? Has not one God created us? 
Why then are we faithless to one another, profaning the cov-
enant of our fathers? 
11 Judah has been faithless, and abomination has been com-
mitted in Israel and in Jerusalem. For Judah has profaned the 
sanctuary of the LORD, which he loves, and has married the 
daughter of a foreign god. 
12 May the LORD cut off from the tents of Jacob any de-
scendant of the man who does this, who brings an offering to 
the LORD of hosts! 

God curses the priests who do not listen to and glorify Him. 
Next, God rebukes the Levites who broke the covenant and 
disregarded their duty to drive the people to be faithful. He 
also rebukes the people of Judah for lying to their wives, di-
vorcing, and marrying foreign women.

Malachi 2:1-12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2절)
What did God command the 
priests to do? (2:2)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본분은 
어떤 것입니까?
What is the duty God has 
entrusted to you?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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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르면 레위 자손의 본분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5절). 하나
님께서 맡기신 성전 업무를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율법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본분이었습니다(8절). 불
의한 말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백성들을 죄악에서 떠나도록 
인도하는 것이 본분이었습니다(6절).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은 더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지요(7절).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을 깨뜨린 즉 본분을 잊
어버린 레위 자손을 책망하셨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도록 백성들을 인
도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거역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8
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사람에게 치우쳐서 행동하였습니
다(9절). 본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본분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
셨습니다(2절). 이런 사람들에게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3절). 

According to the covenant made with God, the duty of the 
Levites was to inspire the Israelites to fear and revere 
God(2:5). It was their duty to lead the people to obey the law 
with the Word of God while faithfully carrying out the temple 
work entrusted by God(2:8). It was their duty to abandon un-
righteous words and walk with God and lead the people away 
from sin(2:6). Among the Levites, the priest was a messenger 
sent by God who had to behave more properly(2:7). The Lev-
ites were the spiritual leader of the Israelites.
However, through the prophet Malachi, God rebuked the Lev-
ites who broke the covenant and forsook their duty. He said 
that those who were supposed to lead the people to obey the 
law misguided them to rebel against the law(2:8). They did not 
obey the Word of God and showed favoritism in matters of 
the law(2:9). They walked away from their duty. 
God will curse those who have lost their duty in these 
ways(2:2). God said to these people, “I will smear on your 
faces the dung from your festival sacrifice.”(2:3)

얼굴에 똥 바른 사람들 
People with manure on their faces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 박재용(NY)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 김윤태(NY)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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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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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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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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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칼럼

Back to school,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류재덕 목사(밸리연합감리교회) 

“You are always in my prayers and I trust you. 항상 기도하고 있어. 나는 너를 
믿어.”

아이들에게 너무 티 내는 말인가요?
지지난 주에 학교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마치고 학교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마디로 going back to the regular. 평상시로 돌아간 것이죠. 기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로 
말미암아, 선생님들, 친구들, 학교가 더 욱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가 무엇을 가르칠지, 또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생각 같아
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일을 알려주고, 정답을 말해주고, 누구와 놀지 
그것까지 다 조정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자랑스런> <내 
아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 어떠신 가요?

미국 학교교육의 좋은 장점 중의 하나, 아이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미리 준비된, 일정한 정답을 주입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 스스로의 느낌과 생각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줍니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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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격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처음엔 늦는 것 같고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아이들이 크는 것 같습니다. 마치, 회개하라고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은총
의 공간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듯 합니다. 연합감리교인으로 가지고 있는 자부
심 중의 하나이지요.

1994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세 살짜리 큰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 주고는 처음 30분 동안은 아이들을 그냥 놓아두는 것이었습니
다. 한국 방식에 익숙했던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선생님이 인
도하고 해 주어야 하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30분 동안 아이
들은 자기가 놀고 싶은 곳으로 알아서 찾아가야 했고, 또 누구와 놀지도 알아서 판단
하도록 했습니다. 더구나 매주 노는 기구들이 전날과 다르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신
기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유치원부터 아이들에게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었다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믿어주는 것>
입니다. 사람은 믿어주면 책임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
조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믿음이 구원케 하는 힘이라고. 아이들에게 어떤 말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걱정스러운 눈빛 말고, 믿음의 눈빛으로 어떤 말을 해 주시
겠습니까? 힘들어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힘들어 보인다. 아빠가 도와줄 것 있으
면 말해.” 고민이 있어 보이면, “지금 말 안 해도 돼. 그냥 이것 하나는 말할게. 엄마가 
옆에 있잖아.” 때로는 이런 말은 어떤가요? “나도 힘들 때가 있어. 그때 아빠가 뭐 하
는 줄 알아. 하나님께 기도해. 너도 하나님께 기도해봐” 

우리 자녀들이 건실한 젊은이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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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August

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
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
도다
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
물이라 
9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
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
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
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
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
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3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
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
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16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
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
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해서 성
전 제사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일조와 봉헌
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신다. 악인의 번성을 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경외하는 자들도 있다.

새216장(통356장)
성자의 귀한 몸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Put God to the test!

말라기 3:7-18

말라기 Malachi
3장

30
월 Mon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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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7 From the days of your fathers you have turned aside from 
my statutes and have not kept them. Return to me, and I will 
return to you, says the LORD of hosts. But you say, ‘How 
shall we return?’ 
8 Will man rob God? Yet you are robbing me. But you say, 
‘How have we robbed you?’In your tithes and contributions. 
9 You are cursed with a curse, for you are robbing me, the 
whole nation of you. 
10 Bring the full tithe into the storehouse, that there may be 
food in my house. And thereby put me to the test, says the 
LORD of hosts, if I will not open the windows of heaven for 
you and pour down for you a blessing until there is no more 
need. 
11 I will rebuke the devourer for you, so that it will not de-
stroy the fruits of your soil, and your vine in the field shall 
not fail to bear, says the LORD of hosts. 
12 Then all nations will call you blessed, for you will be a 
land of delight, says the LORD of hosts. 
13 “Your words have been hard against me, says the LORD. 
But you say, ‘How have we spoken against you?’ 
14 You have said, ‘It is vain to serve God. What is the profit 
of our keeping his charge or of walking as in mourning be-
fore the LORD of hosts? 
15 And now we call the arrogant blessed. Evildoers not only 
prosper but they put God to the test and they escape.’”
16 Then those who feared the LORD spoke with one another. 
The LORD paid attention and heard them, and a book of re-
membrance was written before him of those who feared the 
LORD and esteemed his name. 
17 “They shall be mine, says the LORD of hosts, in the day 
when I make up my treasured possession, and I will spare 
them as a man spares his son who serves him. 
18 Then once more you shall se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between one who serves God and 
one who does not serve him.

God will send His messenger to purify the Levites and re-
store the temple sacrifice. He tells the Israelites to return to 
God by bringing tithes and offerings. While some oppose 
God by mentioning the prosperity of the wicked, there are 
others who fear God and become God’s special possession.

Malachi 3:7-18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4절)
What did they speak against 
God? (3:14)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16,17절)
What kind of blessing is giv-
en to those who fear God? 
(3:16-17)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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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은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물었지요(7절). 이 물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또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
의 것을 도둑질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십일조와 봉
헌물”이라고 하셨습니다(8절). 온 백성이 제대로 된 십일조와 봉헌물
을 드리지 않았던 것이지요(9절). 
이 당시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을 행
하는 자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았지요(15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며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13, 14절). 이런 생각이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께 제
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
한 십일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 하나 시험해 보라고 하셨지요(10절). 

God called the Israelites, who do not obey the law, to turn to 
God. So the people asked how they could return to God(3:7). 
To this question, God pointed out that they were stealing 
God’s belongings. The people also asked how they were rob-
bing God. God’s answer was “in tithes and offerings”(3:8). The 
whole people did not offer the proper tithes and offerings(3:9).
People at this time saw the proud being blessed. They saw 
evildoers flourishing(3:15). At the same time, they opposed 
God, asking what was the benefit of keeping and obeying 
God’s Word(3:13-14). As these notions took root in the hearts 
of the people, the faith of offering sacrifices and dedication to 
God disappeared.
At such a time, through the prophet Malachi, God told the Is-
raelites to offer the full tithes and offerings to God. God de-
clared, “I will open the windows of heaven for you. I will pour 
out a blessing so great you won’t have enough room to take it 
in! Try it! Put me to the test!”(3:10)

악인의 번성과 십일조 
The prosperity of the wicked and tithing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 국재현(NY)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이호승(NY)
목회자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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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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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August

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
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
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
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
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3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
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
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심판의 날에 여호와가 불 같이 임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심판의 날이 이
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
리라.

새259장(통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
The sun of 
righteousness with 
healing in its rays

말라기 4:1-6

말라기 Malachi
4장

31
화 Tue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47146



Reading insight  

1 “For behold, the day is coming, burning like an oven, when 
all the arrogant and all evildoers will be stubble. The day that 
is coming shall set them ablaze, says the LORD of hosts, so 
that it will leave them neither root nor branch. 

2 But for you who fear my name, the sun of righteousness 
sha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 You shall go out leaping 
like calves from the stall. 

3 And you shall tread down the wicked, for they will be ash-
es under the soles of your feet, on the day when I act, says the 
LORD of hosts. 

4 “Remember the law of my servant Moses, the statutes and 
rules that I commanded him at Horeb for all Israel. 

5 “Behold, I will send you Elijah the prophet before the great 
and awesome day of the LORD comes. 

6 And he will turn the hearts of fathers to their children and 
the hearts of children to their fathers, lest I come and strike 
the land with a decree of utter destruction.”

On the day of judgment, the Lord will come like fire and will 
burn the proud and the wicked. On that day, the sun of righ-
teousness will rise and healing rays will shine on those who 
fear the name of the Lord. Before the day of judgment, He will 
send the prophet Elijah to change the hearts of the people.

Malachi 4:1-6

심판 때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1절)
What happens to the proud 
and the evildoer at the time 
of judgment? (4:1)

심판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는 어떻게 됩니까? (2,3절)
What happens to those who 
fear Jehovah at the time of 
judgment? (4:2-3)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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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구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은 심판과 약속에 관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불에 타고(1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
실 것입니다(2절). 악인의 끝은 죽음과 소멸이지만 의인의 끝은 치유와 
생명과 기쁨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에 예언 사역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입니
다(왕하 2:11). 하나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5절). 이 엘리야가 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께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6절).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곧 하나님께서 보
내신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1:14). 
신약은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인 세례요한의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
개의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구약의 마지
막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끝나고 신약은 오신 엘리
야인 세례요한의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The final chapter of the last book of the Old Testament closes 
with a statement about judgment and promise. When God’s 
judgment arrives, the proud and those who do evil will be 
burned(4:1) and those who fear God will be healed and re-
stored by God(4:2). The end of the wicked is death and ex-
tinction, but the end of the righteous is healing, life, and joy.
Elijah is a prophet who ascended to heaven during his pro-
phetic ministry in the days of King Ahab(2 Kings 2:11). God 
promised to send this Elijah before the great and terrifying day 
of Jehovah(4:5). When this Elijah comes, he will turn the 
hearts of God to His children, and he will also turn the hearts 
of His children to God(4:6). Jesus said that John the Baptist is 
Elijah from God(Matthew 11:14).
The New Testament begins with the ministry of John the 
Baptist, who is Elijah sent by God. John came before Jesus 
and prepared the way for Jesus to come by baptizing for re-
pentance that turned people’s hearts to God. The end of the 
Old Testament ends with the words of prophecy about the 
prophet Elijah, and the New Testament begins with the minis-
try of John the Baptist who is Elijah who came. 

구약의 끝과 신약의 시작 
End of the Old Testament and Beginning of the New Testament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 정광원(NY)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 송지혜(NY)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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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49148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
$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 kumcdevotion@gmail.com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헤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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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여호와의 도를 배우자 | 미가 4:1-4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 | 미가 6:8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만능열쇠 하나님 | 나훔 1:1-15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여호수아와 예수 | 스가랴 3:1-10 
● 다섯째 주 소그룹 모임	 습관이 가져오는 병 | 말라기 1:1-14

2021년 8월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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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여호와의 도를 배우자 

새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새412장(통469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새384장(통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는 질문1

살아오면서 길을 잃어버려서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봅시다.

본문 이해2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디든지 길이 될 수 있는 곳이 광야이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그것을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들어섰다가는 방황하다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인생도 마치 광야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나온 길은 분명한데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한 치 앞이라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사고나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행운을 잡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
리는 오 분 후에 일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2절). 하나님의 길은 안정과 평화와 기쁨의 길입니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구원과 영생에 이르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길을 가르
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의 전에 이르자”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2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가면 개인에게는 의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
과 판결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지요(3절). 공동체가 하나님
의 길을 따라가면 안정된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수고한 포도나무 아래서 기쁘게 일하며 평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미가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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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롭게 쉬는 사회가 만들어집니다(4절).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면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국이 연합하는 유엔 빌딩에는 미가서 4:3절이 새겨져 
있는 것이겠지요.

 말씀 속으로3

1.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2절)

2. 왜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까? (3절)

삶 속으로4

1. 나는 지금 나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2.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배운 후에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송 구절 - 미가 4:3 5

“...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
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녀와 나눔6

1. 우리가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 기도 ● 찬양 ● 말씀교제 ● 함께기도 ●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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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미가 6:8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 

새425장(통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새460장(통515장) 뜻 없이 무릎 꿇는

새430장(통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는 질문1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본문 이해2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나는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
백이지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무엇보다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의 뜻도 모르
고 혼자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종은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의라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정의는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본인의 생각, 행동, 모습이 올바른지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입
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은 정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비판하고 수
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 “헤세
드(hesed)”는 친절, 사랑, 자비, 선행 등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한
다는 것은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며 돕는 생활을 기뻐한다는 것이지요. 
셋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생
활하는 것 즉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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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 찬양 ● 말씀교제 ● 함께기도 ● 교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보통 둘이 살다 보면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들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때 일어나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하나님 말씀과 내 
의견이 부딪힐 때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에게는 정의를, 
이웃에게는 인자를, 하나님께는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말씀 속으로3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8절)

2.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8절)

삶 속으로4

1. 나 자신을 철저하게 비판의 눈으로 바라볼 때 드러나는 나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내 주변에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암송 구절 - 미가 6:8 5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녀와 나눔6

1.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러면 나는 무엇이 됩니까?

2.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요. 내가 사랑해야 할 친구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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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나훔 1:1-15 

만능열쇠 하나님 

새400장(통463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새377장(통451장) 전능하신 하나님

(복음성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여는 질문1

살아오면서 들었던 소식 중에 기쁘고 행복했던 소식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본문 이해2

호텔과 같이 많은 방들이 있는 건물에는 만능열쇠(master key)가 있습니다. 만능열쇠만 있으면 
어느 방이든지 닫힌 문을 열수가 있지요. 사람도 살면서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며 어려움을 당할 때
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도와주고 해결할 수 있는 만능열쇠가 필요합니다.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있었던 나라 앗수르는 북 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남쪽에 있는 유다를 계속
해서 괴롭혔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세우셔서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
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나훔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
결해줄 수 있는 만능열쇠였습니다. 하나님은 강물과 바다를 마르게도 하시고(4절) 물을 범람하게
도 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8절). 하나님은 산을 진동시키고(5절) 바위를 부수는 강한 분이십니다
(6절). 하나님은 권능이 크신 분이며 벌을 받아야 할 자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3
절). 이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반드시 멸절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12절).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
할 것이고 준비된 무덤에 묻혀서 더 이상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14절). 
 니느웨의 파멸을 선포하는 나훔의 예언은 이스라엘에게는 복음 곧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지
금까지 위협하며 괴롭혔던 원수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온다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
습니다. 서원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하셨지요(15절). 그
리고 더욱더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정해진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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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 찬양 ● 말씀교제 ● 함께기도 ● 교제

하는 것이지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만능열쇠가 되시는 하나
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3

1. 본문 2절에 “보복”이란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보복하십니까? 

2.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는 앗수르의 멸망은 유다에게 어떠한 소식입니까? (15)

삶 속으로4

1.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
적하는 것일까요?

2.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암송 구절 - 나훔 1:155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
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

자녀와 나눔6

1.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2. 나를 도와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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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스가랴 3:1-10 

여호수아와 예수

 새96장(통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새325장(통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새331장(통375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여는 질문1

살아오면서 주위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나누어 봅시다.

본문 이해2

스가랴 3장 1절에 대제사장 이름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은 히브리 본문 발음을 따라 “여호수아”라
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로 기록된 구약성경(Septuaginta)은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
지요. 스가랴 선지자는 본문 예언을 통해 당시 성전 재건할 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염두
에 두고 본문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모든 성경 
해석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Christum treibet)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약 본문 안에서 예
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히 3:1).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에 예수님을 대적한 존재가 사탄이었습니다(1절). 예수님은 죄악의 불구덩이 속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불구덩이 속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예수님은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2절).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셨기에 
그의 옷은 더러워졌습니다(3절). 성부 하나님은 예수께서 짊어지셨던 죄악을 제거해주시고(4절) 
새 옷을 입히시며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 주셨습니다(5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
대로 십자가의 도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지요(7절).
성부 하나님은 제사장들 앞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게 될 하나님의 종 “싹”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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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 찬양 ● 말씀교제 ● 함께기도 ● 교제

예언대로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빌 2:7). 오신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
릿돌(막 12:10)이 되시고 산돌(벧전 2:4)이 되셨으며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루에 
땅의 죄악을 제거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냈습니다(9절). 속죄함을 받은 백성들은 서로 초대하
며 구원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10절). 

 말씀 속으로3

1.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옷을 입기 전에 무엇이 제거되었습니까?(4절)

2. 이 땅에 죄악이 하루에 제거된 날은 언제 입니까? (9절)

삶 속으로4

1.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지금 나는 죄에 대해 어떠한 태
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2. 예수님처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대신 짊어져야 할 고난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암송 구절 - 스가랴 3:4 5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
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녀와 나눔6

1. 사탄은 여호수아 옆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2. 만일 내가 친구를 대적하거나 윗사람에게 대들면 누구를 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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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이 가져오는 병

새26장(통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새276장(통334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새15장(통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여는 질문1

사람들마다 다양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들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본문 이해2

학생이 공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크리스천이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을 같은 것 역시 좋은 일이지요. 무엇이나 습관을 들이려면 오랜 시
간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오래하다 보면 영적인 병에 걸립니다. 마음과 
정성이 빠지고 형식만 남게 되는 병입니다. 알맹이 없이 껍질만 남는 병이지요.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소에 떡을 드리는데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7절).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결함이 많은 짐승으로 드렸지요(8절). 심지어는 훔친 물건을 예물로 드리기
도 했습니다(13절). 당시 총독에게 갖다 주어도 받지 않을 오히려 욕먹을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면서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 로부터 멀어진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말
라기 첫 문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경고”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2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변질되어 하
나님을 공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했습니다(6절).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는 습관적
이며 형식적인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10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대신 이방민족들을 택하셨습니다. 택함 받은 
이방민족들이 오히려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합니다(11절). 이방 민족 가운데서 

5주 다섯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말라기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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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진실한 예배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14절). 
마음에도 없는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마음과 뜻과 정
성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 속으로3

1.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식탁에 어떤 것을 드렸습니까? (7절)

2. 하나님이 받아드리는 이방 민족들의 제물은 어떠한 것입니까? (11절). 

삶 속으로4

1.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신앙 문제를 경고하였습니다. 나에게도 경고 받
을 만한 신앙 문제는 무엇입니까?

2. ‌�택함 받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무엇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깨
끗한 제물일까요? 

암송 구절 - 말라기 1:11 5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
게 될 것이라...” 

자녀와 나눔6

1. 나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좋은 습관은 어떤 것인가요?

2. 하나님께서 내가 고치기를 원하시는 습관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기도 ● 찬양 ● 말씀교제 ● 함께기도 ●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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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1 The First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Micah 4:1-4 

Let’s learn the way of Jehovah

Opening Question1

Let’s share if you have experienced difficulties due to losing direction in your life.

Understanding today’s passage2

There is no road in the wilderness. However, the road can be anywhere in the wilderness. 
If I choose the way I want, it can be called the road. However, the wilderness is a place 
where there is a danger of walking into a wrong place and dying while wandering. Life is 
like going through the wilderness. The road you have travelled is obvious, but you do not 
know which way to go in the future. If we have the ability to look ahead, accidents and 
dangers can be avoided. You might even get lucky. But what is clear is that we can’t even 
predict exactly what will happen after five minutes.
But Almighty God sees our future and knows the way we should go. He not only knows, 
but also teaches us the way(4:2). God’s way is the way of stability, peace, and joy. If you 
follow the path that God leads, you will reach salvation and eternal life. In the end times, 
God will teach His way to all people of the world in the temple. So many foreigners say, “Come, 
let us go up to the mountain of the Lord, to the house of Jacob’s God.” This is because 
God’s way comes from His temple(4:2).
If you follow the path that God teaches, you will experience spiritual transformation. 
Through God’s judgment and conviction, we can clearly see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4:3). When the community follows God’s way, a stable society will be established. 
The society will become where one can work happily and rest peacefully under the vine 
his labor created(4:4). When societies and nations follow God’s way, war will dis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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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 peaceful world will be established. That’s why Micah 4:3 is inscribed on the UN 
building where all nations unite. 

Into the Word3

1. What does God teach when you go up to His temple? (4:2)

2. Why will they hammer their swords into plowshares and their spears into pruning hooks? (4:3)

Into our Life4

1. Are you going your way now or are you going the way of God?

2. ‌�After learning God’s Word (God’s way), we must put it into action. Why can’t we move 
learning into practice?

Memory Verse - Micah 4:35

“He shall judge between many peoples, and shall decide for strong nations far away; and 
they shall beat their swords into plowshares, and their spears into pruning hooks; nation 
shall not lift up sword against nation, neither shall they learn war anymore;”

Sharing with your children6

1. How can we know God’s way?

2. What does it mean to keep on the path God taught?

The First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Micah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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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2 The Secon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Micah 6:8 

Three wishes of God

Opening Question1

Everyone has a wish. Let’s share your wishes with each other.

Understanding today’s passage2

We are confessing God as “Lord”. It is a confession that indirectly admits that I am a slave. 
In order to become a wise and loyal servant, above all else, you must know the will of your 
master. If you don’t know the owner’s will and only work hard, that does not make you a 
loyal servant. Such a servant does not do his master’s work, but does his own.
In the text, there are three things that God, who is our master, wants. The first is to do 
justice. In general, when it comes to justice, people think of it as judging others. However, 
true justice is to judge and reflect on your own thoughts, actions, and attitudes before 
judging others. A person who accurately points out and judges other people and is toler-
ant of his or her faults is not a person of justice. The definition God wants is to thoroughly 
criticize and change yourself.
Second, what God wants is to love mercy. The original Hebrew word “hesed” (“mercy”) is 
a word that can also be translated as kindness, love, compassion, and good works. So, to 
love mercy means to rejoice in showing kindness, loving, and helping others. 
Third, what God wants is to walk humbly with God. God wants to live with us, to walk with 
us. He wants to be with you not only at church but also at home. To be with God, we must 
be humble. Usually, there are things that come into conflict when two people live togeth-
er. These things happen when you have different thoughts and opinions. To walk with 
God, you must have the humility to put yourself down when God’s Word and your o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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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Micah 6:8 

ions collide. God wants us to apply justice to ourselves, mercy to our neighbors, and walk 
humbly with God. 

Into the Word3

1. What are the three things God wants from us? (6:8)

2. What does it mean to “do justice”? (6:8)

Into our Life4

1. What are my problems when I reflect upon myself thoroughly?

2. Who needs your love in your community?

Memory Verse - Micah 6:85

“He has told you, O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but to do 
justice, and to love kindness,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Sharing with your children6

1. How can we know God’s way?

2. What does it mean to keep on the path God ta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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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3 The Thir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Nahum 1:1-15

God the Master Key

Opening Question1

What is some happy and cheerful news you’ve heard?

Understanding today’s passage2

Buildings with many rooms, such as hotels, have a master key. With a master key, you 
can open a locked door to any room. When a person encounters a lot of problems and dif-
ficulties, he needs a master key that can solve these problems and difficulties. 
Assyria, a country with Nineveh as its capital, destroyed northern Israel and continued to 
harass Judah to the south. At such a time, God appointed the prophet Nahum to predict 
the destruction of Nineveh, the capital of Assyria. God proclaimed He is the master key 
that will listen to Israel’s prayers and solve problems. God dries up rivers and seas(1:4), 
and He has the power to sweep away the enemies in an overwhelming flood(1:8). God is 
a strong person who shakes mountains and breaks rocks(1:5-6). God has a great power 
and never lets the guilty go unpunished(1:3). This kind of God said that He would surely 
destroy Nineveh(1:12). God said that Nineveh would be completely destroyed and that it 
would be buried in a prepared tomb so that its name would no longer be passed on to de-
scendants(1:14).
Nahum’s prophecy, proclaiming the destruction of Nineveh, was beautiful news for Isra-
el. There isn’t any better news than that the enemies who have threatened and harassed 
you will disappear and peace is coming. The prayers with a pledge were answered. So 
God said they should fulfill all their vows(1:15). And God told them to keep the feast even 
more. To keep the feast means to continue to give the appointed worship service. I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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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ir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Nahum 1:1-15

continue to worship God in faith and hope, God who is the master key will continue to help 
you. 

Into the Word3

1. ‌�In verse 2 of the text, the word “revenge” is repeated three times. Against whom does 
God take revenge?

2. ‌�What is Judah’s reaction to the news about the destruction of Assyria, whose capital is 
Nineveh? (1:15)

Into our Life4

1.‌ ‌�Even though we are God’s people, we may oppose and resist God. How do we go 
against God?

2. When we receive answers to our prayers from God, what should we do next?

Memory Verse - Nahum 1:155

“Behold, upon the mountains, the feet of him who brings good news, who publishes 
peace! Keep your feasts, O Judah; fulfill your vows, for never again shall the worthless 
pass through you; he is utterly cut off.”

Sharing with your children6

1. God answered Israel’s prayers. What are you praying to God about?

2. What can I do for God who help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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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4 The Fourth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Zechariah 3:1-10 

Joshua and Jesus

Opening Question1

Please share a time when you have helped someone who is struggling.

Understanding today’s passage2

In Zechariah 3:1, the name of the high priest appears. The Korean Bible writes “Joshua” 
according to the pronunciation of the Hebrew text. By the way, the Old Testament (Sep-
tuaginta) written in Greek says “Jesus”. Through prophecy, the prophet Zechariah might 
have understood the text with “Joshua,” the high priest at the time, while rebuilding the 
temple. The Old Testament is the shadow of the New Testament. The Reformer Martin 
Luther said that all biblical interpretations should be “Christum treibet” which means to 
reveal Jesus in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Jesus is the high priest who leads us to God(Hebrews 3:1). When Jesus came to this 
earth, it was Satan who opposed Jesus(3:1). Jesus came to this earth and died on the 
cross to save us from dying in the fire of sin. But like a burning stick taken out of a fire, Je-
sus rose again in three days(3:2). He was dressed in filthy clothes(3:3) because he carried 
the sins of mankind. God the Father has taken away the sins that Jesus bore(3:4), put on 
new clothes and place a crown on his head(3:5). Jesus performed the message of the 
cros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the Father on this earth and received the authority to rule 
over the house of God, the kingdom of God(3:7).
In front of the priests God the Father prophesied of the “sprout” who would be born out 
of David’s lineage. According to this prophecy, Jesus came to this earth in the form of a 
servant(Philippians 2:7). Jesus, who came, became the cornerstone(Mark 12:10)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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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urth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Zechariah 3:1-10 

living stone(1 Peter 2:4), and by hanging on the cross at once, he accomplished the work 
of salvation by removing the sins of the earth in one day(3:9). The people who have been 
atoned will invite each other and share the joy of salvation(3:10). 

Into the Word3

1. What was removed from Joshua, the high priest, to be replaced by beautiful clothes? (3:4)

2. On what day was sin removed from this earth in just one day? (3:9)

Into our Life4

1. ‌‌�Jesus died on the cross to atone for your sins. What mindset do you have toward sin 
now?

2. What is the cross of suffering that you must carry to save even one soul like Jesus?

Memory Verse - Zechariah 3:45

“And the angel said to those who were standing before him, “Remove the filthy garments 
from him.” And to him he said, “Behold, I have taken your iniquity away from you, and I will 
clothe you with pure vestments.” 

Sharing with your children6

1. What is Satan doing next to Joshua?

2. If you act against your friends or superiors, who would you b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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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5 The Fifth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Malachi 1:1-14

Sickness brought by habit 

Opening Question1

Each person has different habits. Let’s share what habits you have.

Understanding today’s passage2

It is good for students to get into the habit of studying. It is also good for Christians to 
practice prayer, praise, worship and evangelism. Anything takes a long time to become a 
habit. The problem is that if you habitually live your religious life for a long time, you will get 
a spiritual sickness. It is a disease in which heart and sincerity are lost and only formality 
remains. It is like sickness that leaves only the shell without a kernel.
This was the case in Israel in Malachi’s time. They offered defiled bread in God’s sanc-
tuary(1:7). They offered animals with many defects(1:8). They even offered stolen 
items(1:13). They brought things to God that would not be received even if they were giv-
en to the governor at the time. As it became a habit to offer sacrifices, their hearts gradu-
ally turned away from God.
In this situation, God told the prophet Malachi to prophesy toward Israel. The first chapter 
of Malach is clearly written as “warning” rather than “blessing” toward Israel(1:1). God has 
continued to love Israel until now(1:2). However, Israel was made over and did neither 
honor or fear God, but rather despised Him(1:6). God declared that He would not accept 
the habitual and formal sacrifices which were not from their hearts(1:10).
Since Israel did not honor God, God chose foreign nations instead. It is said that the cho-
sen Gentiles would rather offer pure offerings to God(1:11). He said that among the Gen-
tile nations, sincere worshipers who honor and fear God will rise(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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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fth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Malachi 1:1-14

If you offer a habitual worship that is not from your heart, God will leave. God is still looking 
for true worshipers who worship with their heart, will, and sincerity.

Into the Word3

1. What did the priests of Israel offer to God’s table? (1:7)

2. What are the offerings of the Gentiles that were acceptable to God? (1:11)

Into our Life4

1. ‌�God warned of Israel’s religious setbacks through the prophet Malachi. What are some 
of your problems that deserve warning from God?

2. What is your pure offering to God, just as the chosen Gentiles offered to God?

Memory Verse - Malachi 1:11  5

“For from the rising of the sun to its setting my name will be great among the nations, and 
in every place incense will be offered to my name, and a pure offering. For my name will 
be great among the nations, says the LORD of hosts. “

Sharing with your children6

1. What are some of your good habits that God approves of?

2. What kind of habit does God want you to get ri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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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귐의 기도

감사와 찬양, 
가장 
아름다운
기도
김영봉 목사 (와싱톤 사귐의교회, VA)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를 기
억하는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을 마치 지니처럼 생각한다. 전능한 힘으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지니. 그
런데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고 해서 알라딘
이 지니에게 고마워하던가? 아니다. 알라딘
은 지니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다. 시키는 대
로 하는 것이 지니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니가 아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통해 체험하는 하나님은 말
로 표현할 수 없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
다. 우리가 없어도 그분에게는 아쉬울 게 하
나도 없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
고 우리의 기쁨과 한숨, 눈물, 절규에 함께 
하신다. 영적인 교제를 통해 그분의 본 모습
을 알아갈수록 놀라움은 더욱 커진다. 그분
의 존재가 말할 수 없이 위대하고 행하심이 
형언할 수 없이 오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미물 같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사랑의 손길을 베푸신다.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과 배려는 생각할수록 감
격스럽다. 지극히 작은 일부를 보았을 뿐인
데도, 그것만으로도 숨이 멎을 지경이다. 과
연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는다는 말은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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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엄청난 감격 앞에서 숨이 멎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감히 이런 분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다. 그런 분을 ‘아빠’라고 부르며 

살 수 있다는 것, 그런 분이 나같이 덧없는 존재를 알아주셨다는 것이 눈물겹도록 
감사하다. 이처럼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성숙한 자만이 드릴 수 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시 33:1)

여기에서 ‘의인’ 혹은 ‘정직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한다. 그렇기 때
문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할 만하다.

감사와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 까닭은 또 있다. 성도들의 마음에서 터
져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
이 드리는 어떤 선물보다도 감사와 찬양을 기뻐하신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 69:30-31)”

다윗은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노래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적 예물이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 예물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물질은 없다.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
다. 제물은 단지 마음의 표현일 뿐이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선물은 불쾌감을 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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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감사와 찬양 자체를 즐기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
린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리
처드 포스터는 <기도>에서 감사와 찬양을 구분하라고 요청한다. ‘감사’는 하나님
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고,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
을 때 생기는 감격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보다는 찬양이 더 수준 높은 
기도다. 분명히 감사와 찬양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차
리는 데서 출발한다. 하나님은 이 깨달음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알아드린다고 해서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게 
있는가? 아니다. 그분은 공명심이 특별하기 때문에 자신을 알아주는 것을 그렇
게도 좋아하시는가? 그것도 아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고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식이 철든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
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보고 기뻐하신다. 감사와 찬양은 영
적 성숙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시편을 보면, 유대인들은 감사와 찬양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현했다. 감사와 
감격이 벅차오를 때 그것을 다양한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감사
와 찬양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은 춤을 추었다. 춤은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
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춤으로 표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
이 아니다. 또한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기도 했다. 전통적
으로 우리 문화는 점잖은 태도를 중시하여 감격하는 순간에 소리지르는 것을 억
압해왔다. 최근 이러한 고정관념이 무너지면서 예배 분위기가 한결 자연스러워
졌다. 하지만 아직도 감격의 탄성이 예배 분위기를 ‘흐트리는’ 일로 취급받는 것
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는 또 한가지 방법은 노래다. 악기를 동원할 수도 있고, 
음성으로 할 수도 있다. 노래는 가장 오래된 감정 표현 양식이다. 새로운 노래, 즐
거운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권고는 시편에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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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021년 김영봉 목사의 ‘사귐의 기도(IVP)’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도들에
게 ‘바른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사와 찬양을 표현하기에 음악만큼 좋은 게 없음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

로 족하다. 그런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통해 우리 또한 받는 것이 많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 마음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해진다. 마음이 따뜻해
진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시 71:23)

찬양할 때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전
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병이 낫는 것처
럼, 찬양을 통해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우리 내면을 치유하고 통합하고 기름지게 해준다는 사실이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이 흥겨워지고 마음이 밝아지며 생기가 넘친다. 다양한 몸짓과 탄
성과 노래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우리 영성에 활력을 공급하는 예기
치 않은 선물을 안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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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목사 (Waco 한인 연합감리교회)
저서로는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외 다수가 있다. 

광야를 읽다 6

광야에서 먹던 만나, 
가나안에서 먹게 될 빵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
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 8:3).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셨다. 그런데 그 만나를 내려 주신 이유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였다고 하니,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나안에서 산해진미를 배불
리 먹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가?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 우
리는 만나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나보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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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말씀이야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언제까지나 우리는 이 
만나를 먹어야 하는 거야? 이제 지긋지긋하네. 보기도 싫어. 우리가 
빵을 먹어본 게 언제야? 언제나 우리는 다시 빵을 먹게 될 수 있을
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 구절은 만나와 빵을 대조 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에게 빵을 주시지 않고 만나를 주셨다.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가나안에 들어가 배부르게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게 
하기 위함 이었다. 그리고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였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빵을 배부
르게 먹게 될 것이다(신 8:9, 10, 12). 왜냐하면 그곳은 밀과 보리의 
산지며(신 8:8), 옥토이기 때문이다(신 8:10).

만나는 하늘로서 내린 것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 이스라
엘 백성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다. 씨를 뿌려 거둔 것이 아니
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
가게 되면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가나안에 들
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쳤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씨를 뿌리고 가꾸
어 밀과 보리를 거두어들일 것이다. 그것으로 광야에서 먹던 만나와
는 비교도 안 되는 맛있는 빵을 만들어 먹게 될 것이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게 되
더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먹던 시절을 기억하며 하나
님을 잊지 말고(신 8:11, 14, 18, 19).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
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고 간곡히 권했다(8:6).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
고 살았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위만 
바라보고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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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땅에서 공급된다. 땅에
서 나온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 아니 노력하면 뭐든지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
기 쉽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던 것을 잊
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곡백과가 무르
익는 가나안에 들어가 빵을 배부르게 먹고 살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로 만나를 먹고 살던 때를 잊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
고 떠나지 말라고 권면했던 것이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 “사람
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다. 우리는 빵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영적인 존
재이기 때문이다. 육신을 위해 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 듯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이 구절을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에 관한 것으로 이해를 하
는 것은 “말씀”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말
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히브리어 kol은 모든 것(all)인데, 
많은 성경에서 “말씀”으로 번역을 했다.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무엇일까? 물론 여기에는 하
나님의 말씀도 포함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는가? 하나
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입을 통해 하신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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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뜻한다. 하나님의 입
에서 나온 것을 말씀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말씀”에 국한시키니까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 구절이 나오는 신명기 8장에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행하
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만나를 주시고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신이 닳지 않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전갈로부
터 지켜 주시고 등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
이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지
켜 주셔서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비록 빵을 
먹지 못하고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순전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
는 모든 것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신명기 8장은 말씀하고 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땀 흘려 노력한 댓가로 먹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 만
나를 먹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이
나 수고 때문이 아니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하나님
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공급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돌 보아
주셔서 살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통해 그들은 광야에
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빵만으로, 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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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살아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려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깨달었
던 것이다. 신명기 8:3 말씀처럼 바로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만나를 주셨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다. 만나는 특별히 하
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었다. 만나만 내려 주신 것이 아니라 신비한 
방법으로 옷도 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신도 닳지 않게 해 주셨다. 물
이 없을 때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불뱀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게 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이 행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
다. 그들은 바로 이런 사실을 광야에서 깨달어 알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런 사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고 권면하고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
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사는 것이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노력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때에

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가나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살 수 없다는 사실이다. 내가 내 힘으
로 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빵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
오는 모든 것들”(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
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광야에 살든 가나안에 살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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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광야에 살든 가나안에 살든 하나
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준행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
나를 내려 주셨듯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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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말시대, 다시 배우는 소그룹 5

성화의 도구로서 
속회(소그룹 공동체)의 사명 	
박동찬 목사 (일산 광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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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의 도구로서 속회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화와 공동체 성화, 사회적 성화입니다.

개인적인 성화
속회는 속회원들 각자가 거룩한 삶으로 실제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

다. 웨슬리는 개인적인 성화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 금식, 성경읽기와 같은 ‘은혜의 방편

(the means of grace)’을 통해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웨슬리가 제시하는 은혜의 방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본이 되는 계명을 지키는 ‘일반적인 방편’

둘째, 성경에서 명령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와 기도, 성경연구, 성만찬, 금식과 성도

의 교제 등과 같은 ‘제정적 방편’

셋째, 시대와 문화, 개인에 따라 제정된 방편에 추가되어 지키는 ‘상황적 방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

해 갈 수 있으면 또 이런한 성장은 삶의 변화,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속회(소그룹)도 웨슬리가 제시한 이러한 은혜의 방편을 활용해 지속적이고 역

동적인 영성 훈련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은혜의 방편을 지키는 것

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성도들의 성화(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

한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공동체적 성화
웨슬리는 개인적인 성화와 더불어 성화 훈련의 장인 속회가 온전케 되는 공동체의 성화

를 추구하였습니다. 웨슬리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직고(Accountability)입니다. 직고(直告)란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한다 (롬

14:12)’는 뜻이지만 실제 속회 안에서 이루어진 직고는 단순한 고백의 단계를 넘어 영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속회원들은 직고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동시에 죄을 짖지 않

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속장은 직고를 통해 영적 상태를 고백한 회원에게 하나님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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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한 충고와 권면으로 그들의 신앙의 삶을 바로 세워 나갔습니다.

오늘날의 속회도 직고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책임의식으로 사랑과 신뢰의 토대를 구

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며 믿음 안에 바로 서로를 붙들어 주

고, 죄악을 분별하여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사회적 성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

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는 결코 사회와 단절

되어선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속회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

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속회가 구체적으로 펼쳐가는 사랑의 실천

이 바로 사회적 성화입니다.

마태복음5:13~14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22:37~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웨슬리는 개인적 성화와 공동체의 성화를 넘어서 사회적 성화를 적극적으로 강조하였

습니다. 그의 설교 ‘성서적 기독교(Scriptural Christianity)’에서 기독교를 ‘개인 안에 존

재하는 기독교, 타인에게 퍼져가는 기독교, 온 세계로 퍼지는 기독교’로 구분했습니다. 기

독교가 개인의 영혼구원뿐 아니라 사회 구원으로 나아가야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웨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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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기독교의 사회윤리도 개인윤리가 확장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이 먼저 사회적인 성화를 실천했습니다. 웨슬리는 헌신적 나눔의 삶을 살

았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생활경비를 제외한 모든 물질을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하였습

니다. 그가 죽을 때 남은 재산은 몇 푼의 동전과 은수저 뿐이었다는 사실은 유명한 일화입

니다. 웨슬리는 실업자에게 일거리를 알선해주고 신용조합을 설립하여 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돈을 빌려주며, 과부와 고아와 병자를 돌볼 수 있는 학교와 진료소, 나그네를 위해 

‘나그네의 친구회(Stranger’s Friend Society)’와 ‘가난한 자를 위한 집(Poor House)’을 

설립하는 등,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웨슬리의 속회에서 사회적인 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매주일 1페니를 거두어 사회적으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고아원, 교도소 등 소외된 곳을 찾아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회적인 성화는 속회의 중요한 본질적 사명 중의 하나입니다. 소외된 자들과 절망하는 

이들, 고통받는 이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쓰러진 이들을 세워주는 이 거룩한 소

명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소그룹, 속회입니다.

박동찬 목사는 감신대학원과 웨슬리신대원(신학석사, 목회학박사)을 마치고, 감리교 속회연구원 
원장, 일산광림교회 담임목사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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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시다

한 달에 10권을 후원하면	매월	$ 35 per month

	 20권	 매월	$ 70 per month

	 30권	 매월	$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 350 per month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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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 wwjd21st@gmail.com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 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10	 $ 20	 $ 30	 $ 50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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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헌스빌감리교회(256-489-1158)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조형, 520-760-9749)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욱,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옥,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언약교회(이상호,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헌, 805-485-0100)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윌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함무근, 323-257-7713)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이정환,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310-378-9213)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가한나,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한동수, 719-570-0300)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공식 월간 통독성경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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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이재삼, 860-953-0141)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김형렬, 706-407-8296)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김세환, 678-381-1004)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Hawaii (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글렌브룩한인연합감리교회(고은영, 847-205-9642)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박관우,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젼교회(우민혁, 847-949-9705)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I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졍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김다위,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룡재, 620-231-2540)

••Kentucky (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톤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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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젼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Minnesota (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박형두, 612-859-5882)

••Missouri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Nevada (네바다 주)
겨자씨한알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New Jersey (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갈보리연합감리교회(왕태건, 732-613-4930)
그레이스벧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져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져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이기성,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New Mexico (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New York (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Ohio (오하이오 주)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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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 -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박성순, 215-542-5686)
필라등대교회(조병우, 215-884-5251)

••Rhode Island (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Tennessee (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Texas (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벅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청수, 409-554-0550)
성누가연합감리교회(소정일,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윌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이진희,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킬린우리연합감리교회(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r’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싱톤사귐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싱톤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싱톤한인교회(김영훈, 703-448-1131)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Washington D.C (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Wisconsin (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김찬국,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샤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GAUM (괌)
괌한인선교교회(김택수)

••Russia (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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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진도표

2021/04 2021/05 2021/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H-1 01 베드로전서 1 01 열왕기상 1
02 H-2 02 주일 02 2
03 H-3 03 2-3 03 3
04 부활주일 04 4-5 04 4
05 에스라 1-2 05 베드로후서 1 05 5
06 3-4 06 2 06 주일
07 5-6 07 3 07 6
08 7-8 08 요한1서 1 08 7
09 9 09 주일 09 8
10 10 10 2-3 10 9
11 느헤미야 주일 11 4-5 11 10
12 1 12 요한2서 1 12 11
13 2 13 요한3서 1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5 15 요한계시록 1 15 13
16 6 16 주일 16 14
17 7 17 2-3 17 15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20 9-10 20 8-9 20 주일
21 11 21 10-11 21 18
22 12 22 12-13 22 19
23 에스더 1 23 주일 23 20
24 2 24 14-15 24 21
25 주일 25 16-17 25 22
26 3 26 18 26 열왕기하 1
27 4 27 19 27 주일
28 5-6 28 20 28 2
29 7-8 29 21 29 3
30 9-10 30 주일 30 4

31 22

2021/01 2021/02 2021/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잠언 1-2 01 이사야 1 01 이사야 40
02 3-4 02 2 02 41
03 주일 03 3-4 03 42
04 5-6 04 5 04 43
05 7-8 05 6 05 44
06 9-10 06 7-8 06 45
07 11-12 07 주일 07 주일
08 13-14 08 9 08 46
09 15-16 09 10 09 47
10 주일 10 11-12 10 48
11 17-18 11 13-14 11 49
12 19-20 12 15-16 12 50
13 21-22 13 17-18 13 51
14 23-24 14 주일 14 주일
15 25-26 15 19-20 15 52
16 27-28 16 21 16 53
17 주일 17 22 17 54
18 29-30 18 23 18 55
19 31 19 24-25 19 56
20 전도서 1-2 20 26-27 20 57
21 3-4 21 주일 21 주일
22 5-6 22 28-29 22 58
23 7-8 23 30-31 23 59
24 주일 24 32-33 24 60
25 9-10 25 34-35 25 61
26 11-12 26 36-27 26 62
27 아가 1-2 27 38-39 27 63
28 3-4 28 주일 28 주일
29 5-6 29 64
30 7-8 30 65
31 주일 3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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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 2021/08 2021/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열왕기하 5 01 미가 주일 01 디모데전서 1-2
02 6 02 1 02 3-4
03 7 03 2-3 03 5
04 주일 04 4 04 6
05 8 05 5 05 주일
06 9 06 6 06 디모데후서 1
07 10 07 7 07 2
08 11 08 주일 08 3
09 12 09 나훔 1 09 4
10 13 10 2 10 디도서 1-2
11 주일 11 3 11 3
12 14 12 학개 1 12 주일
13 15 13 2 13 빌레몬서 1
14 16 14 스가랴 1-2 14 히브리서 1-2
15 17 15 주일 15 3
16 18 16 3-4 16 4
17 19 17 5-6 17 5
18 주일 18 7 18 6
19 20 19 8 19 주일
20 21 20 9 20 7-8
21 22 21 10 21 9
22 23 22 11 22 10
23 24 23 주일 23 11
24 25 24 12 24 12
25 주일 25 13 25 13
26 하박국 1 26 14 26 주일
27 2 27 말라기 1 27 야고보서 1
28 3 28 2 28 2
29 스바냐 1 29 3 29 3-4
30 2 30 주일 30 5
31 3 31 4

2021/10 2021/11 2021/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에스겔 1 01 에스겔 33 01 누가복음 3
02 2-3 02 34 02 4:1-13
03 주일 03 35 03 4:14-44
04 4-5 04 36 04 5
05 6-7 05 37 05 주일
06 8 06 38 06 6
07 9-10 07 주일 07 7
08 11 08 39 08 8
09 12 09 40 09 9
10 주일 10 41 10 10
11 13 11 42 11 11
12 14 12 43 12 주일
13 15-16 13 44 13 12
14 17 14 주일 14 13
15 18 15 45 15 14
16 19 16 46 16 15
17 주일 17 47 17 16
18 20 18 아모스 1-2 18 17
19 21 19 3-4 19 주일
20 22 20 5 20 18
21 23 21 주일 21 19
22 24 22 6 22 1:1-38
23 25 23 7 23 1:39-80
24 주일 24 8 24 2:1-21
25 26 25 오바댜 1 25 2:22-52
26 27 26 요나 1 26 주일
27 28 27 2 27 20
28 29 28 주일 28 21
29 30-31 29 3 29 22
30 32 30 4 30 23
31 주일 3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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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Used by permission.

●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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